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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칼럼 

목판1섬서救民'L、書 

기봉서 
호녕문호}원장 

목민심서(救民心書)는 조선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1762-1836)에 의하여 조선 

후기 사회실태와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지방관리의 행정에 대한 지침을 담은 목민서이다. 

정약용이 1801년 신유사옥(辛西J~~음에으로 유배당한 이후 전라도 강진에서의 귀양살이 마 

지막 무렵인 1818년에 완성하였으니 그가 학문적으로 원숙해가던 때에 이루어진 대표적 

인 저술이다. 다산 정약용은 평생에 5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그의 저서는 크 

게 경집과문집으로구분된다. 

경집에는 시경(詩찜, 서경(西찜, 예경 01蘭힘, 악경(樂찜, 역경(易*힘, 춘추(春찌 등 육경 

(六*힘과 논어(論語), 맹자(굶子), 대학(大學), 중용(中庸) 등 사서(四書)에 대한 주석서가 있 

다. 오경〔五*힘에 악경뿔*힘을 더해 육경(六찜으로 하고 또 육경(六찜과 더불어 사서(四 

書)도 중시하는 점에서 한당유학과 다르며 이러한 경전 주석도 그의 개혁사상의 기초가 된 

다고평가된다. , 

문집에는 유명한 일표이서(一表二書)-[경세유표(經世遺휠, 목민심서(救民心書), 흠흠심 

서(歌救新書)를 말한다.]를 비롯하여 이방강역고(我해週域考), 대동수경(大東기야힘, 곡례고 

(曲禮考), 아언각비懶言쩔뼈, 마과회통麻科會通) 등이 있고 그 밖에 수십 편의 잡문과 시 

가있다. 

문집에 나타나는 개혁사상은 3단계로 나누는데 목민심서(救民心書), 흠흠신서(歡欲新書) 

등은 현실의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운영만을 개선하는 1단계의 것이며, 경세유표는 농민적 

입장에서 제도전반의 개혁을 꾀하되 조선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2단계의 것으로 본다. 잡문 

에 실린 탕론(嘉論)과 같은 것은 주권재민과 인민혁명권의 입장에 선 것으로 제3단계의 것 

으로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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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특히 목민심서(收民心書)는 당시 아버지가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낸 관계로 어려 

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민초들의 고달픈 삶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정조의 어명으 

로 1797년 암행어사가 되어 지방수령들의 잘못을 조사하였다. 또한 곡산부사 등 지방관 

시절 농민들의 실상을 직접 보고 들으며 백성과 나리를 구하는 학문을 하겠다는 결심을 더 

욱 굳게 하여 애민(愛民)의 마음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고 본다. 

목민심서(物民心書)는 목민관의 생활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국가가 존렴하고 정치가 행 

해지는 목적을 국민이 질- 살게 히는데 두고 있는 것이다. 이울러 지방관리의 무능과 부패 

로 인한 민생의 궁핍상과 억울하고 가없은 사정들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였을 것이다. 이 

책의 일관된 사상은 애민(愛民) 위민(馬民) 나아가 균민@성民)의 정신이라 할 것이다. 따 

라서 다산 정양용이 부르짖는 위민(寫民)은 실천하는 위민(寫民)이었다. 

그 한 예가 고을에서 일어나는 소송의 등급을 민사(民事), 공사(公事), 관사(官事)로 나누 

는데 여기서 민사(民事)를 공사(公事)나 관사(官事)보다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주 

목할만한일이다.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국민이 못 살게 된다변 국가나 정치는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 

이다. 춧불집회,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물가폭등, 국가 지도자 불신 등 혼란스런 

이 시점에서 우리가목민심서를다시 펼쳐봐야하는이유는분명하다. 그가르침이 글로벌 

(Global)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인격수양〔A格修養)에 도움을 준다는 점, 

또한미래를지향하는오늘날에도그대로받이들여야할부분이 많다는점 들이 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나 제18대 국회 의원들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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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의 지혀| I 송영오신부(가정사목연구소 소장) 

식구食口들이여! 

밥좀먹읍시 

국어사전에서 가정(癡)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의(衣) 식@) 주이主)를 

해결하는 운명공동체요, 생활공동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가족(家h뤘이란 한솥밥을 먹는 식구(食口)들로 식탁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울고 웃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삶의 현장 

(現場)인 가정인 것이다. 이렇게 가족은한집에서 함께 머물며 서로에게 용기와사랑을주는세상 

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본 세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의 모습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한 가족이면서도 가족 같은 끈끈한 정도 없 

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위로해 주는 안식처가 아니라 단지 필요에 따라 모였다 헤어지는 사랑 

방손님들처럼 되어 버렸다. 가족들이면서도 언제 함께 밥을 먹었는지 손을꼽을수가 없고, 서로 

가바쁜 일과속에서 언제 집에 들어오고나가는지를 알지를못한다. 마치 하숙집에 기거(寄居)하 

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소리 없이 썰물처럼 사라져 버린다. 

요즘은 직장을 이유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이들 공부시킨다 

고 가족들은 외국으로 내보내고 남편 홀로 집을 지키는 외로운 기러기 아빠가정과 이혼한 부부들 

의 돌싱(돌아온 싱글)가정 시집은 안가고 애나 키우겠다는 싱글맘 등 가정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 

해지고있다. 

과거의 대가족, 핵가족에서 이젠 부부들과 아이들이 따로 사는 단세대 가정으로 바뀌고 있고 

더 나아가 혼자 사는 독신가정과 할머니와 손주가 사는 조손가정 외국인 배우자와 사는 다문화 

가정 등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해진 가정의 형태 속에서 점점 가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단지 필요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타인들처럼 변해가고 있다. 가정이란, 하루 종일 피곤했던 심신ι、身)을 뉘이며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하는 사랑의 둥지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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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가촉들 서로가 만날 여유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사라져 점점 모르는 사람들처럼 정 0t휩이 

메말라가고 있다. 집안은 어려운데도 가정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한 몽 편하자고 집밖으로 

뛰쳐나가 친구들과 생활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성격차이와 대화부족으로 자녀들과 갈 

등을 겪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다. 

가정의 본질이 무너지고 점점 기능위주로 변해가는 오늘날 가정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 

사회가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점점 삭막해 지는 세상 안에서 그래도 가족만의 살길을 찾기 위해 

서는 가족관계와 가정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요즘 정부에서 가정복원운동을 하겠다고 외 

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생활의 3대요소인 의 · 식 · 주가 가 

정 안에서 해결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첫째,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 밥부터 먹어야 한다. 옛말에 “음식 끝에 정분난다.”라는 

말이 있다. 밥을같이 먹다보면 없던 정이‘훔)도생겨나고특히 한국의 문화는함께 찌개를퍼먹는 

식탁의 문화가가족간에 더욱 인간적인 정을느끼게 만드는것이다. 밥을함께 먹지 않는다면 식 

구가될수없다. 모름지기 가족이라면밥을같이 먹는기본적인관계여야한다. 

둘째, 잠을 함께 자야 가족인 것이다. 공부도 좋고 직장도 좋지만 가족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들지 못한다면 가족공동체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다하여 각방을 쓰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하듯이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기숙(寄宿)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가족을 

포기하는것이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것이다. 

가족들이 같이 잠자고 함께 밥을 먹는 기본적인 가정의 시스뱀이 복원되어야 우리 사회가 건강 

해 질수 있는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 

본적인 밥 먹고 잠자는 문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스위트 흠(Sweet Home)으 

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벽걸이용 평면1V를 준비히는 것보다 가족들이 항상 편안하게 

함께하는 좋은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는것이펼요하다. 

가족들이여! 

어서 집으로 돌아가 정성과 사랑이 둠쁜 담긴 구수한 된장찌개에 온가족이 함께 빠져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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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사람 이야기 | 박수현(민족문제연구소 펀찬실장) 

_Al 난 2월초일제말기부 

! 민관폭파 의거의 주역 
인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이 

그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 

다. 선생의 삶은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에서부터 해방 이후 

통일·민주화·친일청산운동 

으로 이어지는 투쟁과 독립운 

동의 연속이었다. 선생은 해 

방 이후의 삶을 스스로 ‘제2 

의 독립운동’ 이라 불렀으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다. 해방과 함께 일제는 

물러갔지만 친일세력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다시 등장하였고, 외세와 분단세력은 한반도 

를 둘로 갈리놓았다. 이후 친일세력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 각 분야를 장악하고 일제 

의 첨병노릇을 했던 군경찰은 반공애국투사 

로 화려하게 변신하기까지 하였다. 독립운동 

가들은 또다시 탄압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 

다. 해방된 조국의 현실은 선생이 생각했던 

그런 독립된 나라가아니었다. 선생이 ‘제2의 

독립운동’ 을 해야만 했던 이유였다. 선생은 

좌도 우도 아닌 오직 민족만을 생각하며 부조 

리한 현실에 맞서 싸웠다. 그 싸움은 일제와 

씨울 때 그랬던 것처럼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 

08 I 문화의플 

-「-챙기옆----- -

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신념과 열정은 그대로였 

다. 

선생은 1926년 경 기 도 

화성군 매송면 야목리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당시만 

해도남부럽지 않은살림이 

었지만 점점 가세가 기울어 

보통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는 끼니까지 걱정할 정도였다. 결국 선생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멀리 떨어진 외가에 

맡겨져 학교를 다녀야만 했다. 이때 외할아버 

지의 가르침이 선생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 

다. 어린 나이에 일제의 침략상과 조국이 처 

한 비참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깨달음 

이 후일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원동력이었 

다. 16살이 되던 1942년, 선생은 일본과 싸우 

기 위해서는 일본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생 

각으로 일본강관주식회사 훈련공 모집에 지 

원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1944년 5월 선생 

은 평생 동지인 유만수 선생과 함께 민족차별 

과 멸시에 대항하여 조선인노동자들을 이꿀 

고 대대적인 파업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전 

시체제하 일본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조선인노동자 파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상징성은 컸다. 지명수배로 쫓기는 몸이 되자 

선생은 더 큰 항일을 위해 1945년 1월 몰래 

귀국하였다. 

귀국 후 선생은 박춘금을 비롯한 친일파들 

을 처단할 목적으로 ‘대한애국청년당’ 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1945년 7월 박춘금 

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이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기 위해 지금의 서울시 의회 별관인 부 

민관에서 ‘아시아민족분격대회’ 를 열자, 선 

생은 대한애국청년당 동지들과 함께 식장 안 

에 시한폭탄을 터뜨려 대회를 무산시키는 이 

른바 ‘부민관폭파의거’ 를단행하였다. 전쟁 

말기 일제의 광분과 탄압으로 숨죽이고 절망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이 의거는 일제강 

점기 국내 최후의 의열투쟁이요, 친일파의 격 

분 대회를 조선 민족 격분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은쾌거였다. 

죽음을 넘나들며 고생 꿀에 맞이한 해방은 

선생이 꿈꾸던 해방과는 너무도 달랐다 청산 

되어야 할 친일세력이 다시 득세하고 둘로 나 

누어진 조국의 분단 상황은 점점 고착화 되고 

있었다. 조국의 분단을 막기 위해 또다시 고 

난의 길을 택한 선생은 동지들과 함께 단독정 

부 수립에 반대하는 거사를 계획하였다. 그러 

나 조직원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다. 고문한 경찰들은 일제강점기 악명 높 

았던 친일경찰 출신이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여전히 독립운동가는 ‘쫓기는 자 였고 친일 

파는 ‘쫓는 자’ 였다. 이후에도 선생은 ‘이승 

만대통령 암살, 정부전복음모 조작사건’ 의 

주모자로 몰려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고문의 

후유증은 평생 가시지 않았다. 

계속된 고난 속에서도 선생의 진정한 조국 

의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는 조금도 쩍이지 

않았고, 말년의 친일청산운동을 통해 더욱 빛 

을 발했다. 선생은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 

졌을 때 진정한 독립국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를 위해서 독립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3· 1절과 광복절이 되면 늘 각종 

기념식 참석 요청을 거부하며 피해다닌 것도 

여전히 친일세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3· 1절 

과 광복절을 기념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때문 

이었다. 선생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장직 

을 맡아 친일청산운동을 주도하고 마지막 순 

간까지도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독려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진정한 조국의 독립을 열 

망하고 실천했던 우리 시대의 진정한 독립투 

사요, 영웅이었다. 친일인명사전발간을 목전 

에 두고 떠난 선생이기에 생전의 말씀이 더욱 

귀에엠돈다. 

‘나에게 친일인명사전은 제2의 독립운동 

이며 민족사의 당면과제다. 그러나 나는 여기 

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은 일제 

잔재 청산만이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한출발 

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미래를, 후손을 

위한 운동이다. 그러기에 나는 죽을 때까지 

독립운동을 멈출 수 없다.” 

호}성사람 이야기 I 09 



- - - 정조대왕을 읽다 | 김준혁(수원시 학예연구사) 

정조,수원으로아버지 뮤추를옮기다 

18세기는 동서Ocf을 막론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시대였다. 우리가 21세기를 문화의 시 

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문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어찌 보면 18세기를 쫓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금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첨단 기술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 인 

간 본성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문회는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문화판에서 조금 논다고 하는 인간들이 해가 어슴프레지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술자리로 

몰려가 쓰디쓴 소주를 한 잔 걸치면서 떠드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문회는 실종되었 

다는 것이다. 문화가 문화인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는 자조 

감 때문이리라. 어찌되었건 그나마 문화의 진실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 

는추세이니 그나마위안을받을수 있다. 

갑자기 웬 21세기 문화론을 이야기하나 하고 독자들이 의아하 

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18세기 문화의 총화가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의 묘소인 융릉(사도세자가 장조 

않뼈로 추존되고 나서 붙여진 이름, 세자 신분일때는 현 

륭원이었음)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 

이다, 

지금이야 융릉이 있는 지역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 

박지성이 다니던 안룡중학교가 있는 동네로 더 유 

명해졌지만 실제 융릉이 있는 곳은 1789년 이전까 

지 수원도호부의 읍치가 있던 역사적 도시였다. 비 

록 임금님이 살고 계시는 한양처럼 큰 도시는 아니 

었지만 서해안으로 쳐들어오는 왜구를 막아내는 큰 

융릉장명등 



군사도시로 위세를 떨치고 있던 도시였다. 원 사람들을 왜 이전하게 하였을까? 그 이유 

수원도호부와 관련된 각종 읍지에 의하면 는 간단하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더 정 

수원 사람들 혹은 지금의 화성 사람들은 “무 확히 이야기하면 자신을 낳아준 생부(生父) 

예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고 한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다. 그래서 그런지 수원지역이 현대사에 들어 

와서도 유명한 주먹들이 꽤나 많았었다. 

지금 융 · 건릉 일대에 있는 안녕면은 과거 

현재의 수원 · 화성 , 안산 · 평택의 중심지였 

다. 수원도호부의 관아가 있던 이곳을 중심으 

로 서해안을 방어히는 ‘방어영(防떻營)의 군 

사들이 즐비하게 많았고, 서해안으로 올라오 

는 조운선의 휴식처를 위한 포구와 이들을 유 

서였다. 아버지는뭐고생부는무엇인가? 

지난 연재에도 언급했지만 정조의 아버지 

였던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은 

인물이었다. 뒤주에 갇혀 죽었다는 것은 그가 

그~큼 큰 대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임을 의미 

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역죄인의 아들은 국왕 

이 될수 없었기에 영조는세손이었던 정조를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효장세자의 아들 

혹하는 기생집들 역시 많이 있었다 무엇보다 로 삼게 하였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조를 큰 

도 이 지역은 인근 도시들을 포괄하는 행정의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왕실의 

중심지로서 관리들과 유생들이 밀집되어 있 족보를 수정하게 한 것이다. 하니 공식적으로 

던 장소였다. 삼한시대 상외국 혹은 모수국으 는 효장세자가 정조의 아버지이고 사도세자 

로 출발된 지역은 고구려 시대 매홀, 신라가 는생부(生父)가될뿐이었다. 

통일한 후 수성군, 고려시대 수주 그리고 조 그래서 정조는 즉위 첫날 자신의 공식적인 

선이 건국한 후 수원도호부로 불렸던 곳이고 아버지인 효장세자를 진종(員宗)으로 추존하 

이 도시의 중심지였다. 여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하지만 정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의 22대 국왕이 는 늘 자신의 친아버지인 사도세자에 대한 애 

었던 정조가 수원도호부의 읍치를 팔달산 동 끓는 사부곡(思父曲)이 있었기에 큰아버지이 

쪽으로 이전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었고 지역 자 족보상의 아버지였던 효장세지를 추존하 

백성들은 국왕의 명을 받아 새로운 터전인 팔 듯이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 

달산 동쪽 들판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국왕의 존하고 싶어 하였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국 

명령이 있었던 날이 1789년 7월 15일이었으 왕으로 있는 동안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 

니 이 날이 기쁜 날인지 슬픈 날인지 정확히 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인 영조가 살아생전에 

규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지역의 거주자들 세손이었던 정조가 국왕으로 있는 한 사도세 

은 아마도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신도시 자를 국왕으로 추존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 

추진 계획으로 집단 이주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다. 그래서 정조는 그 대안으로 사도세자의 

그렇다면 정조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수 묘소를 당대 최고의 묘자리에 이장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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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선의 효도라고 생각하였다. 더불어 이러 

한 명당자리에 잠들고 있는 사도세자는 역적 

이 아닌 국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통성을 부 

여할수 있기 때문이기도하였다. 

정조가 대리청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도세 

사도세자의 묘소였던 ‘수은묘’ 에 대하여 규모 

를 일반 왕자의 예법에 맞춰 공사를 지시하고 

위상 또한 왕자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 세자 

가 죽어 묻힌 곳을 ‘원(園)’ 이라고 칭하여야 

함에도 영조는 끝내 일반 왕자의 무덤에 붙이 

자의 묘소였던 양주 배봉산의 수은묘睡펀基) 는 ‘묘(基)’ 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게 하였 

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을 때 정조는 충격을 다. 아마도 자신을 몰아내고자 했다는 터무니 

받았다. 너무도 작고 초라한 무덤이었기 때문 없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이다. 말이 세자의 묘소이지 일반 왕자의 예 도 패썽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법대로만든작은무덤이었기 때문이다. 것이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하여 참으로 정조는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 수은묘를 방 

묘한 이중행동을 했었다. 사도세자가 죽은 날 

그에게 세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세손이었던 정조를 불러 

자신이 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세손과채제공앞 

에서 사도세자가죽은것 

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김상로와홍인한등노 

론 주도세력의 간악한 

사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히는글을남 

기기까지하였다. 

더구나세자의장례 

식에 직접 묘소까지 

찾아가서제문을읽는 

등죽은 아들에 대하 

여 엄청나게슬퍼하는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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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고 나서 참혹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국왕으로 즉위하면 반드시 아 

버지의 묘소를 조선 땅에서 가장 좋은 길지 

(吉地j로 옮겨 주자고 굳게 결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국왕이 되었어 

도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길 수가 없었다, 「정 

조실록」에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를 즉위년 

부터 옮기려고 했는데 ‘운鍾)’과 꽤[時]’ 가 

맞지 않아 옮기지 못했다고 정조의 입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즉 정조의 즉위년인 1776년부 

터 묘소를 옮기기로 결정한 1789년 이전까지 

모두 사도세자의 ‘운’ 이 무덤 천장의 운과 들 

어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조는 훗날 사도세 

자의 묘소를 천장하도록 지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즉위년부터 옮기고자 했는 

데 하늘의 운과 땅의 때 그리고 사람의 운이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전혀 틀 

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행간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 ‘운과 때’ 보다는 정조 

가 아버지의 묘소를 옮길 수 있을 만큼 국왕 



으로서의 힘이 없었고 더불어 국가 재정이 부 소신료들 중에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찬성한 

족했기 때문이었을것이다. 이도 반대한 이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 

한번 역사 속으로 들어 가보자! 1789년 7월 두 침통한 정조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일 뿐이 

10일 밤에 승정원에서 정조의 고모부인 박명 었다. 

원을 상소를 정조에게 바쳤다. 내용인즉슨 사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정조는 자신의 불우 

도세자의 묘소를 이제는 옮겨야 한다는 것이 한 이야기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전하고자 

다. 왜냐하면 정조가 대를 이을 왕자가 없는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조선시대에 효 

것이 바로 사도세자의 묘소가 불길하기 때문 (孝)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는데 유교 

이라는 것이었다. 실제 정조는 최근 드라마 국가인 조선의 국왕 정조가 부친에게 효도를 

이산에서 나오는 의빈성씨에게 문효세자를 다하고자 묘소를 이장하겠다는데 그 어느 누 

낳았지만 그가 일찍 죽는 바람에 대를 이을 가 반대하겠는가? 아무런 반대가 없자 정조는 

국본(國本)이 없는 상태였다. 곧이어 몇 달 만 자신이 조사한 명당(明堂)을 거론하다 마침내 

에 임신상태로 있던 의빈성씨마저 죽고 말았 수원부 읍치가 천하명당이라고 하 

다. 거기에 더하여 마지막으로 대를 이을 수 며 3정승과 6조판서가 지관(地官) 

있는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언군의 아들 상계 들을 거느리고 수원부읍치를 방문 

군 마저 의문사 해버렸다. 정조시대 3대 미스 하여 명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 

테리로 꼽히고 있는 문효세자와 의빈성씨 그 시하였다. 

리고 상계군의 죽음은 정조로 하여금 절망케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조는 박명원의 

상소를 보고 소리 없이 울다가 마침내 다음날 

어전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자리에서 발표하기 

로하였다. 

정조가 수원도호부를 사도세 

자의 새로운 묘소 자리로 선택 

한 것은 그가 그곳의 지리를 

사전에 눈으로 보아서가 아 

니었다. 그것은나름대로의 

마침내 다음 날인 7월 11 일 정조는 박명원 이유가 있었다 사실 수원 

의 상소를 승지로 하여금 읽게 하였다 승지 도호부 관아가 있는 화산 

가 상소 내용 중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대 (花山)은 조선 건국 이후 

목이 거론되자 정조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드 천하명당이라고 소문이 

렸다. 국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뒤주에 나있던 지역이었다. 조 

갇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자제하던 선시대 지리지인 「신증 

마음을 주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왕이 대 동국여지승람」 ‘수원도 

성통곡을 하는 동안 신하들은 숨죽이고 있을 호부’ 조에 보면 수원도 

수밖에 없었다. 창덕궁 인정전 안에 있던 대 호부 관아 앞에 ‘국릉치 

융릉 문인석 



융릉야서 
C그 --, 

표(國!埈置標)’ 라고 히는 훗말을 세워놓았다고 

한다. 이는 왕릉을 세울 자리라고 하는 훗말 

이었는데 그만큼 천하명당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천하명당으로 평가받던 지역이다 

보니 정조 이전에 두 명의 국왕 능지로 선정 

되기도 하였었다. 바로 선조와 효종이었다. 

선조가 죽고 나서 고위급 신하였던 동인(東 

A) 출신의 기자헌이 선조의 능을 수원도호부 

의 화산에 쓰자고 하였다. 하지만 서인(西A) 

의 반대로 인하여 선조의 능은 다른 곳으로 

확정되었다. 

효종이 죽고 나서 풍수의 대가이자 남인(南 

A)의 영수였던 윤선도가 천하명당인 수원의 

화산에 능을 쓰자고 제안하였다 효종의 아들 

이었던 현종은 이 안을 받아들여 수원도호부 

에 능역을 시작하였다 천하명당에 아버지의 

묘소를 쓰자고 하는데 반대할 자식이 어디 있 

겠는가?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서인 

의 영수였던 송시열이 갑자기 수원도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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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릉 호석 

능역 공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 

이다. 그 이유는 수원도호부의 관아가 있는 

읍치에 효종의 능을 조성하게 되면 수원도호 

부 읍치를 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감당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 

요구를 받아들여 현종은 효종의 능을 여주에 

있는 세종의 영능(英I횟 옆에 조성케 하였다. 

왜 그렇다면 수원도호부 관아가 있는 읍치 

로 능을 조성하게 되었을 때 읍치를 옮겨야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조선시대의 관습 

법상 국왕의 무덤인 능(횟과 세자의 무덤인 

원(園)이 들어설 경우 봉분을 중심으로 사방 

10리 안에 어떠한 민가가 있어서도 안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를 옮겨야 했던 것이다 

과거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해보아야 대체로 10 

리를 넘어 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조와 효종이 어떤 시절의 국왕이었는가? 

선조는 임진왜란의 한복판에 있던 국왕이었 

고, 효종은 병자호란을 겪은 국왕이었다. 임 



융릉마석 

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토는 유린되었고 겨주지 못하는 불우한 국왕의 처지를 비관하 

전란의 후유증은 국가 재정을 몰락시킬 수밖 며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에서 한없이 울 

에 없었다. 이와 같은 시절이었기에 엄청난 었다. 하지만 단순히 슬픔으로 지새우지는 않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수원도호부에 능역 조 았다. 먼저 왕실의 경비를 대폭 축소하기 시 

성공사를할수는 없는 일이었다. 작하였다. 자신부터 비단옷을 입지 않고 반찬 

정조라고 왜 이 사실을 몰랐겠는가! 정조가 을 줄이는 등 쓸데없는 일상 경비를 줄이는 

즉위년에 바로 하늘의 운과 땅의 때 그리고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개혁 정책 

사람의 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 과 농업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의 취약한 왕권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가 재 가진 자들을 위한 경제개혁이 아니라 대다수 

정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실제 영조 재위 52 백성들을 위한 경제정책들의 추진이었다. 

년간 40년이 금주령(禁酒令) 시대였다. 금주 공교육인 향교 교육을 강화함과 더불어 규 

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가뭄과 홍수 등으로 농 장각을 통한 인재를 양성하여 새로운 국가 개 

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의 참혹스 혁정책을 생산하게 하였다. 더불어 당시 국가 

러움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뭇하는 것이다. 재정의 56%나 차지하고 있던 터무니없는 국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국왕이 된 정 방예산을 축소하여 그 예산으로 농업 생산력 

조가 어찌 자신의 개인적 효심 때문에 국가경 을 증진시키는 둔전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제를 흔들면서 부친의 묘소를 이장할 수 있었 경제를 회생시켰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 

겠는가? 사도세자의 묘소를 당대 최고의 명당인 수원 

정조는 즉위한 이후에도 아버지 묘소를 옮 도호부 읍치로 옮길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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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시기에 바로 정조의 고모부인 박 

명원의 상소가 있었던 것이다. 이 박명원의 

상소가 정조와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도세자의 묘소 이전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의 반대도 없었다. 

정조가 특히 수원도호부 관아가 위치한 화 

산을 사도세자의 묘소 자리로 생각하고 있었 

던 것은 앞서의 내용과 더불어 특별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 자신 

이 그 자리를 천하명당이라고 여겼기 때문이 

다. 15세의 나이부터 대리청정을 하던 사도세 

자는 영조와의 불화로 인하여 건강이 극도로 

약화되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옹양온천행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어찌 보면 

부친 영조로부터의 도피일 수도 있었겠지만 

융릉곤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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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세자로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 

던 순간이었다. 수원도호부에 도착한 세자는 

효종이 죽은 그해 능역 자리로 선정된 그 자 

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능 터 자리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이 

곳이 진정 천하명당임을 확인하고 좋은 곳이 

라감탄을할정도였다. 

정조는 사도세자가 그 자리가 좋다고 했던 

것이 아마도 머지않아 자신이 죽을 예감하고 

이 자리에 묻혀 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정조는 스 

스로 사도세자의 일대기를 저술하면서 사도 

세자가 화산의 능 터에 대한 극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속내가 바로 

수원으로 묘소를 이전하게 한 진실한 내용이 



었다. 부친이 원하는 곳에 묻혀주고 싶은 자 는 그렇게 평가하였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 

식의마음을실천한것이었다. 다. 정조는그렇게 이야기했다. 자신이 즉위 

다음날인 7월 12일 수원도호부 읍치로 내 하였을 때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상태가 

려간 영의정 김익을 비롯한 신하들은 현재의 “혈맥이 막혀 죽어가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 

화성시 안녕동 일대가 모두 전하명당인데 그 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가! 오랫동안의 

중에서도 수원도호부가 있는 화산이 최고 명 당파 싸움과 천재지변이 나라의 형편을 너무 
당이라고 하였다. 용의 여의주를 희롱하는 도 어렵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새로 

‘반룡농주盟龍弄뼈’ 라는 것이다. 실제 이 지 

역은 충청도 보은에 있는 속리산으로부터 ‘지 

기(地氣)’ 가 시작되는 ‘한남금북정맥’ 의 혈 

血j이 마지막에 모인 그야말로 천하명당이었 

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묘한 것은 이 

지역의 오랜 지명이 용복면(龍代面)이었다. 

즉 용이 엎드려있는 지역이란 의미였는데 결 

국 용과도 같은 존재인 사도세자와 뒤이어 정 

조가 묻혔으니 선현들의 땅이름 만들기는 신 

운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였지만 한양을 기반 

으로 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었던 노론 벽파 

의 힘은 너무도 컸던 것이다. 그래서 정조는 

국왕을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가 

지고 있는 친위도시가 필요했다. 그래서 부친 

인 사도세자의 묘소 이전을 통해 충청, 전라, 

경상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교통로에 위치한 

팔달산 동쪽의 넓은 들판을 주목한 것이고 바 

로 이 지역에 신도시 수원을건설한것이다. 

령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결국 정조의 사도세자 묘소 이전이 가지고 

신하들은 수원도호부에 사도세자의 봉분이 있는 의미는단순히 국왕 정조의 효심만이 아닌 

들어서 자리를 확정하고 도성으로 올라와7월 국가 전체를살리고 백성을부유하게 하자는 개 

15일에 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를 받자마자 혁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세자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도호부 관아 의 현륭원 조성의 의미가중요한 것이다. 

뒤편으로 이전하고 수원도호부 관아와 중심 그리고 정조는 자신의 집권 13년 동안 이룩 

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민가를 팔달산 동 한 문화의 성숙도를 사도세자의 묘소에 투영 

쪽의 넓은 들판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였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이 

이로써 조선 최초로 신도시 건설의 역사가 시 

작된것이다. 

그렇다면 정조의 수원도호부로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전한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여 

야 할까? 그가 단순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 

친을 위한 개인적인 효심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전한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 

18세기 우리 문화의 총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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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과서속의 신라 

:0111문화유산을 등록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정한 국가가 아니 라 인 

류가 공동으로 보존할 만한 가지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과 선정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따라서 지구상에 있는 국가 중에 절반 가까이는 단 한 점에 

문화유산조차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잔을 두 종류 이상 가지고 있는 도시 

가있다 서울과경주이다. 유명한석굴암과불국사뿐아니라경주역사유적지구가통째 

로 등록되어 있다.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생4 

의 역사와 문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댄f 유산이 산재해 있는 0 

합역사지구로서 유적의 성격에 따라 모두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만 

불교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 천년왕조의 궁궐터인 월성강 

라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능원지구, 신 



정수인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52개의 지정문화 

재가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경주가 품어옹 두 유적을 포함해서 유네스코에 세계인이 함께 보호해야 할 유산으로 등 

재된 한국의 유산은 꽤 많다. 우리가상식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많다.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은 크게 세 종류이다. 첫 번째는 문화유갓}(\Xlorld Heritage) 

으로 분류되는 종류로서 가장 많이 알려진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유산과 인공건조물처 

럼 눈에 보이는 문화유산이다 2008년 1월 현재 137국이 보유한 851건이 등재되어 있다. 우 

리 민족이 보유한 문화유산은 총 9건이다 종묘, 해인사장경판전, 불국사/석굴암, 창덕궁, 

수원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 회순 · 강화 고인돌유적, 고구려고분군, 그리고 제주화 

산섬과 용암동굴이다. 인간이 만든 유적과 귀중한 자연유산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넓은 

국토를 지닌 나라에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10건 이상 등재한 나라는 20개국이다. 한국보 

다 국토가 작은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한국의 국토면적은 세계에서 105번째 정도이다. 한 

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는 네다섯 나라 정도 있을 뿐이다. 이웃 중국은 자연 유산 포함해서 

33건, 일본은 14건을 등재하고 있다. 

두 번째 종류는 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다. 말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진 유산이 

다. 현재 67개국 3대륙, 1국제기구에서 176건을 등록해 놓고 있다. 한국은 훈민정음, 조선 

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팔만대장경판, 그리고 조선왕조의궤 등 6건을 등재해 

놓고 있다. 7건 이상을 등재한 나라는 5개국(멕시코,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폴란드)에 

불과하다. 중국은 5건을 등재하였고 일본은 단 한 건의 세계기록유산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 

다. 

마지막 영역은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Oral and Intangible Heritage)이다. 현재 46개 

국에서 보유한 56건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다. 한국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그리고 강릉단오제 등 총 3건을 등재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무형유산을 보유하 

고 있다. 세 건 이상을 보유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2건을 등재한 국가도 일본, 중국 등 8개 

국에불과하다. 

이렇듯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문화유잔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문화부국이라고 자부하 

기에 충분하다. 국토의 면적이 세계 llO위(남북한 합하면 86위), 인구 규모 세계 28위(남북 

한 합하면 17위)를 고려할 때 우리 민족의 문화 창조 능력이 우수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우 

리 민족의 문화창조능력이 가장잘보존되고 있는지역은 역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지역 

이다. 

수많은 외침을 당했던 나라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천 이삼백년 전 통일 신라 시대의 경주 

가 지녔던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는 매우 궁금하다. 가깝게는 일본이나 중국, 멀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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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29호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 

랍지역과도 교류를 하였던 신라 왕조가 창조했 

던 문명은 어떤 것이었을까? 미국의 교과서에서 

도 신라문명의 우수성은 간단하지만 매우 명확 

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몇 가지 교과서를 예로 

들 수 있다. 원문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 왕조 하에서 한국은 강성했고 예술은 번 

창했다. 신라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 

에 속했다. (Prentice Hall, 2007, rworld 

History」)

동종 주조는 고대 한국 공예이다. AD 771년 

에 완성된 남한에서 가장 큰 종은 12피트β6미 

터) 높이와 약 25톤(110,000킬로그램) 이상이다. 

타종되면 종소리가 40마일“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린다고 한다. (Holt, Rinehart and 

Winston, 2005, rPeople, Places and ChangeJ)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아름답고 신기한 신라 이야기가 미국 교과 

서에 최근에 새로 등장하였다. 하코트 출판사에서 간행한 중학교 수준의 세계사 교과서는 

저15단원 ‘후기 문명의 출현’ (깐ie Rise of Later Civilization)을 시작하면서 이 단원을 상징하 

는 글로 ‘달과 별의 공주 선덕 여왕의 궁정 일기 ; 서기 595년 한국’ (The Royal Diaries, 

S?nd?k: Princess of the Moon and Stars, Korea, AD 595)이라는 8쪽짜리 가상의 이야기를 

화려한배경 그림과함께 실었다. 이 단원에서는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등각지 

역의 기원 전후부터 16세기까지의 고대 및 중세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 시대의 상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덕여왕 어린 시절의 일기가 선택된 것은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런 일이 

다. 

AD 500년대에는 왕들이 세계의 이곳저곳을 다스렸다. 반면에 통치권을 가진 여왕은 거 

의 없었다. 한국의 선덕여왕은 예외였다 자라나면서 어린 선덕은 어느 날 자신이 신라라는 

이름의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의 아버지 진평왕은 아들이 없었 

고 선덕은 그의 가장 큰 딸이었다. 한국 왕족으로 자라나는 것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확실 

히 알 수 없지만 이 가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약간의 감을 준다. 이 이야기는 선덕이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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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썼을 수 있는 일기의 형태로 되어 있다. 선덕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듯이 'Dear 

Diary’ 라는 말로 일기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신에 그녀는 죽은 할머니에게 바치는 

식으로 일기를 시작한다. 

마지막 딸의 마지막 날. 진평왕 16 년 

모든 하인들이 위부터 아래까지 건울을 청소한다고 여 냉이 없어요‘ 할머니 키 

억해요? 새해 첫 5 일 동안은 빗차추를 사용하면 안 되었고, 사용하면 행운올 쓸 

어낸다는 걸요 낮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키 위해 

새 옷을 짓고 있어요, 요늘밤 우리는 버리도 강아야 해요 그래야 새해에 행운을 

몰아내치 않을거예요. 

오늘 밤 우러는 요든 친척을과 함께 앉아 당신을 기러벼 제를올렬 커예요‘ 할 

아배치와오든 우c.] 김씨 조상을 커립니다 하늘엔 달이 없고 단지 은하수만 벚납 

니다‘ 할버니는 아시치요¢ 체가 엘마나 간절히 새해 선울로 나만의 관측소(벨과 

우1성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장소)를 바란다는 것을요 아버지 뉘에 속삭여 주세요 

첫 번쩨 랄의 첫 번쩨 날; 진평왕 17년 엽춘(봄의 시작) 

할머니 로끼의 해 새해에요 

방급 부_g_넘께 세배 (노인에 대한 공경표시)를 도리고 왔어요 이 

체 할머니께 절을 올럽니다 우리는 오늘 할버니의 산소를 깨끗이 했 

고 할버니와 할아버치께 새해 음식을 도렸습니다 올해 두 분을 위해 

서 요리사가 50가지 이상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시 장했 

으면좋겠어요 

후에 

반월 여신의 축제는 제가 7 ] 억하는 가장 멋진 축제에요 아o]들 

은 가장 행복한 표정오로 주위를 뛰 어 다니고 낮은 관직의 신하 

들도 차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옷, 밝고 새로 치은 소배 넓은 처 

고러(소캐가 넓은 긴 차켓 )를 입 었습니다 우려 성골 귀족들은 

가장 ti] 싸고, 새로운 웃으흐 단장했어요 아버지는 새로운 보 

라색 도포로, 어머니와 동생들과 처는 화려하게 차수가 

놓인 빨간 ti] 얀옷을 잉었어요. 처는 황금색 신발을 신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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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 많이 아프게 ) 처의 곰관은 체가 걸을 혜 음악척요로 C달랑C달랑 커 리는 데 

사슴의 뿔 모양으로 미차인되었어요, o] 런 것들올 배일 입지 않아서 다행업니다, 

오든 손가략과 발가락에 곰반지를 끼어서 너우 우거워 거의 움직일 수 없었어요‘ 

궁중 음악가들에 느러고 조용한 춤을 추었지만 처는 궁궐 바로 밖에서 행해지고 

있는 농빈들의 축체를 보는 데 정신을 모았습니다. 농부들은 북을 치고 피러를 불 

며 뛰고 노래를 불렀어요 처는 때로는 일반인을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싶어요, 

할버니, 정말 멋진 스포츠처럼 보인압니다 그렇지만 차장율사가 차장(선역의 친 

구)이 말하듯이 “욕망이 우리의 성패의 원얀’이키에 나는 너우 많。1 바라지 않올 

커예요 

첫 달의 두 번쩨 날, 진평왕 17년 

우리논 어체 밤 특별한 신년의 톡룩(tuk-tuk}을 먹고 늦게 갔어요 톡둑은 신라 

의 모든 사람들, 왕자에서 농빈까치 이 날 먹는 커예요 이것은 션 장썰로 만드는 

것인데 두도린 다음에 동선과 반달 요양으로 잘라서 만들어요 국은 고카와 간장, 

앓게 차론 계란으로 만듭니다 할머니도 아시듯이 이 국을 벅지 않으면 나이를 먹 

치 않는다고들 해요 나도 한 그릇 마시고 옐 다섯 살이 되었어요‘ 천병은 영네 

살,그러고 선호}는 열세 살。 l 되었어요 

첫 번쩨 딸의 다섯 번쩨 날, 진평왕 17년 

우리 가족은 백성들이 사는곳으로 외출을 했고, 우리가 지날때 백성들은우릎 

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동생들, 그러고 나는 여왕과 높은 관 

직의 관료들만o] 탈 수 있는 카마를 탔어요 우려카 내 릴 때마다 하인들이 우리가 

밟고 갈 ti] 도딸 땅에 깔았어요 

돌담 뒤로 도시의 검정 기와성들이 서서히 보o]고 화려한 지붕이 날아갈 것처럼 

보였어요 우려 성골계급만이 다섯 개의 성스러운 색깔-빨강, 경쟁l 흰색, 노랑, 

초록-으로 뭉궐을 칠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들 칩을의 차연스러운 나무도 역시 

아름다워요 할머니, 금성에는 다흔 곳에서 볼 수 있는 붕ti]고 ti]좁은 낡은 집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도시의 집에는 평균적인 사람 키의 세배 이상 

되는 높은 담을 설치해 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 켰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얀에서 더 러 

운 공기를 마시며 강강해 하지 않지요 (Harcourt, 2005, 『Horizons: Wor닝 Histor패) 



선덕여왕복장 

이 일기 글은 이 교과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출판사의 저자들이 지어낸 가상의 이야기이다. 

삽화로 수록된 한복 입은 선덕여왕의 초상 또한 출판사에서 창작해 낸 것이다. 창작임에도 불구 

하고 신라 시대의 풍습이나 문화, 사회 질서 등을 그런대로 보여주고 있다. 먹국이 분명할 것 같 

은 신년 음식을 ’룩둑 ‘이라는 국적 불명의 명칭으로 소개한 것은 이상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해하고 넘길 만한 수준이다. 이 정도의 오류는 아마도 우리의 요구에 따라 쉽게 시정이 될 것으 

로보인다. 

얼마 전 보스턴에 있는 다른 교과서 출판시를 방문하였을 때 이 출판사에서 곧 간행할 교과서 

원고에 바로 이 선덕여왕 시-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한 유명 출판사에서 개발한 초 

상화와 이야기가 다른 출판사에서 활용되는 방식으로 한국의 고대 역사가 널리 알려지고 있는 장 

면이었다. 

이 교과서의 선덕여왕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던지고 있다. 역사는 현대적 시각에 

서 새롭게 해석되고 음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의 복원이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재생 노력이 펼요한 것이다. 우리의 교과서 오류시정활동이 더 이상 잘못 

된 외국 교과서를 찾아 시정을 요구히는 떼쓰기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훌륭한 교과서를 찾아 감 

사를 표히는 우호적 활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펼요하다는 교훈도 얻게 된다. 우리나라의 그 어느 

교과서도 선덕여왕을 이처럼 생생하고 멋지게 묘사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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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 l봉면 유포리 당곡발의 당저1사 

지난 5월 24일 비봉면의 인공습지에서 전통모내기 행사가 있었다. 전통모내기 행사는 우리민 

족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화성시와 화성문화원 (J-})한국국악협회화성시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고준비한행사였다. 오늘날보편화되어있는기계회농법이 아니라못자리에서 추수에 이 

르기까지 우리의 전통방식을 고스란히 재현하도l자 하는 행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전통모내기방 

식을 재현함으로써 한 톨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일반인들 

에게 알리고자함에도 행사의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수확하는 쌀로 올 가을 기로연을 

통하여 화성시 노인분들을 대접한다고 하니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아무튼 이날 비봉면 유포리 당곡말의 당집을 찾았다. 남전리 남이장군의 묘를 찾아서 이 길을 

지난 지 1년여만의 일이다. 지난해에는 급하게 지나는 길이라 미쳐 당집을 찾을 엄두를 내지 못하 

였었다. ‘당곡말’ 이라는 도로명에서 이 지역에 마을신앙이 존재하였거나 존재할 것임을 알면서 

도말이다. 

사내 중의 사내, 남이장군 

현재 남이장군의 묘역은 경기도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 터이다. 기왕 비봉을 말하고 당곡말 

의 당제사를소개하려니 이 지역의 정신적 뿌리로자리매김한남이장군의 설화한편을소개하고 

가기로 한다. 그가 왜 사내 중의 사내인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다. 

“소년시절 남이 장군이 큰길에 나가놀고 있었는데 어떤 하인이 보자기에 무엇을싸서 지고가 

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 보자기 위에 하얀 분면(*分面)의 사귀(%鬼)가 앉아 있으므로 기이하 

게 여겨 슬그머니 그 뒤를 따라 갔다. 하인은 당시 재상인 권람아앓壘)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하 



비봉면 남전리에 있는 남이장군의 묘 

인이 들어간지 얼마후집안에서 곡성이 나는것이었다. 

집안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집 대감의 딸이 갑자기 죽었다고 야단법석이었다. 사뀌의 작간(作 

t꾸)에 의한 것임을 안 남이는 그 집 하인에게 “내가 들어가면 그 처녀를 살리겠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전해들은 재상집에서는 별로 믿으려 하지 않다가 그래도 행여나 하고 그를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었다. 남이가 처녀의 방에 들어가 보니 과연 어여쁜 처녀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있는데, 

가만히 살피니 아까 보았던 사귀가 처녀의 가슴에 눌러 앉았다가 남이를 보더니 곧 피해서 달아 

나는 것이었다. 그런 뒤 처녀는 차차 소생하였다. 그러나 남이가 나오자 처녀는 또 숨을 거두게 

되고남이만다시 들어가면 처녀는다시 소생하곤하였다. 이 때 남이가보자기에 싸온물건이 무 

엇인가를 집안 식구에게 물어보자 조금 전에 가져 온 홍시를 먹자마자 기슴이 막혀 기절하였다고 

밀F하였다 그제야 남이가 아까 보았던 사귀의 이야기를 권재상에게 하고 그에 적합한 약을 처방 

하여 죽었던 처녀를 마침내 살려내니 그 처녀가 바로 권재상의 넷째 딸이었다 권재상은 딸을 살 

려 준은혜를생각하고그 일을기이하게 여겨 남이를사위로삼게 되었다한다. 

소년 남이는 훗날 장군이 되어 여진을 토벌하는 등의 공을 세우게 되었고, 임금의 신임을 받는 

명장이 되었다. 그런데 여진을 토별하고 옳은 시가 문제가 되었다. 바로 소년 남이에게 정치당한 

사귀의 장난 때문이었다. ‘백두산석마도진白頭山石뿜刀盡, 두만강수음마무豆滿1Dk飯馬無, 남아 

이십미평국男兒二十未平國, 후세유칭대장부後世誰稱大文夫;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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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리 당곡말당집 

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없애네. 남아가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 하 

겠는가 라 옳은 시였다. 바로 이 시의 ‘미평국’ 의 ‘평(平)’ 을 귀신이 ‘득(得)’ 으로 바꾸었다는 것 

이다 그러니 ‘미득국’ 이라 한다면 결국 이 시는 나리를 얻겠다는 뭇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남이는 이러한 모함으로 인하여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남이장군은 이 

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자신을 구구하게 변명하려들지 않았다고 전한다. 그러니 남이 

장군의 의기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기늠케 되는 것이다. 

남이 장군과 비봉인공습지의 가운데에 당푹말이 있다. 

당곡말은 바로 남이장군의 남아다운 기개의 아름다운 정신이 뿌리내린 남전리와 인간의 보본 

인 효의 실천장인 인공습지 사이에 놓인바 되었다. 당곡말에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전통이 살아 

있고 전승된다는 것은 화성시가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려는 돗과 의지를 대변하여 주는 

것이라여긴다. 

당골말의 당집은 마을 뒷산에 있다. 현재는 조립식으로 지어져있으나 그 전에는 초기-의 형태였 

다고 한다. 해마다 영을 엮어서 지붕을 새로 해 이고 하였지만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지금의 형 



제보자이제권어르신 

태를 갖추게 되었다. 새로 영을 엮을 때에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벗단을 나르고 하여 당집의 지붕 

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서로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하여 이러한 번거로 

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오늘의 형태가 된 것이라고 하는 제보자(이제권, 김진섭)의 말에는 아쉬 

움이묻어났다. 

당제시를 주관하는 사람을 당주라고 하며 여느 미을과 같이 생기복덕을 보고 선출되며, 당주는 

대문에 황토를 배설하고 대문에 금줄을 걸며 한편 솔가지를 걸어 부정한 사람이 들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주는 제를 지내기 위한음식을 준비하고 조라술을 준비한다. 당주 외에 당 

주를 도와 함께 당제시를 준비하는 이들은 소염이라고 하여 두 명이 더 있다. 이들은 함께 당우물 

을 청소하고 이 물로 목욕재계하며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당제사를 담당하는 당주나 소염으 

로 선출되고 나면 이도 금하여 봄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다. 

당제사의 제물은 검은 돼지를 한 마리를 올린다. 펙은 흰무리(백설기)를 올리며, 당제사의 제주 

인 조라솔 당일 조라로 올린다. 이 밖에 삼색과일과 통북어를 올린다. 이때 통돼지는 흰털이 하나 

도 섞이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며 며칠이 소요되더라고 반드시 털빛이 고른 검은 돼지를 준비하였 

다. 과일은 통밤과 대추, 꽂감으로 밤은 한 되, 대추는 한 흡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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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집옆시루 

당제사는매년 동짓달초사흔날밤 10시경에 거행된다. 이 때 당주와두명의 소염이 함께 당집 

에 올라 제를 올리게 된다 그러나 본래 당제사를 통짓달로 정하였던 것은 아닌 듯하다. 제보자들 

의 말에 의하면 이 마을에 참봉이라 불리던 한상일이란 어른이 통짓달 초사흩날로 정하였다고 하 

며, 이 어른이 세상을 뜨시자 달리 날을 장지 못하여 굳어진 날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마을에서는 당제사를 지내면서 길지와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말 그대로 각 집안마다 1년 

내 무탈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태우는 것으로 여느 마을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창호지를 접 

어 길지를 당집에 내어 놓는 다는 점이 차별화되는 점이다. 물론 길지를 올리는 마을들이 여릿 존 

재하고는있지만보편적인행태는아니다 

당목인 소나무는 사라지고 통돼지는 돼지머리로 대신하게 되었다. 

본래 당집에는 당목으로 모시는 소나무가 한그루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한 15년 

쯤 전, 당집에 새로 해 이을 영을 엮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올라갔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이것 

이 마을에서 위하는 나무인 줄을 모르고 소나무 가지를 잘랐다고 한다 당시까지도 마을사람들은 

아무리 밸감이 없어도 절대로 손대지 않는 나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잎 



당집뒷면모습 

조차도 건드리지 않았었다고 한다 외지에서 들어와 살고 있던 사람이라 이렇게 신성한 나무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일이 있은 이후 객시를 하고 말았다. 당목인 소나무는 그 

뒤로 시들해졌고 끝내 고사되고 말았다. 

한편 제물로 올리던 통돼지는 마을에 젊은이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를 당집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 이제는 돼지머리만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돼지를 통으로 올릴 때에는 돼지를 잡 

아 내장도 버리지 않았고 제를 지내기 전에는 누구 하나 고기 한 점 맛도 보지 않고 통째로 올렸 

으나, 지금은 함께 당제사를 주관할 젊은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다. 

이렇듯우리의 전통과민속은그바탕이 되는환경적 변화에 따라모습을달리하면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아쉽기는 하지만 전통도 민속도 시대적 환경을 따름이 자연적인 귀 

결이아닌가생각한다 

아무튼 촌로들에 의하여 오늘날까지도 그 전승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유포리 당곡말의 당제사 

는 화성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는 지역민들의 정신적 뿌리이다. 또한 당곡말 주민들의 공동제의 

식이살아숨쉴수있는근거인것이다. 

화성의민속 I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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板本體의 種類 

板本體란 오늘날 우리들이 한글의 代名詞처럼 알고 있는 「宮體 」가 생기기 ¥).前의 모 

든 國文의 古體를 가리키는 말이다 

판본체에는 圓筆體, 方筆體, 筆寫體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圓筆體의 古典으로는 힘11民正륨, 東國표龍이 있으며 方筆體로는 龍飛倒天歌, 月印千江

之曲등이 있고 筆寫體의 주요한 것으로는 桂詩듬觸 經書등懶등이 전해져 온다. 

한글의 原形이라고 할 圓筆體「힘||民正흡」은 원래 漢文의 쫓에서 그 形象을 따온 것이다. 

따라서 그筆法도 뚫書처럼 圓筆로 썼던 것인데 그것이 시대의 변천을따라方筆로 변 

하고 다시 筆寫體로 바뀌었다. 

그러나 필체의 변화에 따라 文字字體가 모두 바뀐 것은 물론 아니며 다만 正륨體에서 

쓰던 文字 기운데에서 「 · 」만이 方筆이 되면서부터는 圓點대신 畵얘없으로 바뀌었을 따 

름이다. 

단「·」 自體가독립된文字로쓰일경우만은 예외이다. 

판본체의 종류가 세 가지인 것은 사실이나 판본체는 대체로 보아 成宗時代를 中心으 

로 하여 그 以前과 以後에 있어 書體의 양상이 다른데 즉 成宗以前의 것은 마치 뚫字의 
「고덕體」처럼 획에 角이 지고 규칙적인데 비해 그 以後의 것은 다분히 筆寫的인 성격을 

띠고있는것이다. 

宮體는 말할 것도 없이 이 板本體가 변화한 것이다 

흔히 宮體를 쓸 때 아름다움을 찾는 나머지 技巧에 치우쳐 「그리는」 경향이 허다하나 

한글의 올바른 畵, 바른 字樣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原體가 되는 板本體를 理解하는 것이 

30 I 문화의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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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하다고하겠다. 

板本體를 圓筆體,方筆體,筆寫體로 나누어 그 筆法을 요약해서 설명한다. 

1. 圓筆體
힘||民lE륨의 文字는 初聲字 中聲字 終聲字의 세 종류로 되어 있다. 

基本이 되는 文字는 初聲字 17字와 中聲字 11字의 28字인데 初聲字에는 둘을 붙여서 

쓰는 뾰書 6字가 있어 子母數는 23字가 되며 또한 中聲에는 두字이상을 합쳐서 쓰는 複

合字가 18字 더 있기 때문에 29字가 된다. 

그러나終聲字는 따로 없고 初聲字를 그대로 쓴다. 

字體는 圓많때과 線(畵)만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直線(畵)이라 해도 그 筆畵은 

圖的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板本體쓰는法 

@初聲字쓰는法 

1) 初聲字를 두개 나란히 붙여서 뾰書할 때에는 各字의 폭을 좁힌다. 

2) 初聲字와 中聲字를 합쳐서 뾰列로 쓸 때에도 길이는 길게 하되 폭을 좁히며 維列로 

쓸 때에는 길이를 짧게 한다. 

3) 去聲을 표시하기 위해 찍는 點이나 上聲을 나타내는 두 點은 글자 왼쪽 中間에 찍 

되 「 · 」보다작게 하여 구별이 잘되도록하여야한다. 

去聲이니 上聲이니 하여 글자 옆에 찍는 點은 中國發흡의 區別인 四聲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去聲은 높은 소리 上聲은 높아가는 소리를 나타낸 것이다. 〈힘||民표音 

原本참조〉 

@ 中聲字쓰는法 

1) 中聲字는 初聲字보다 약간 길게 쓴다. 

깅 點은 畵中央位置에 서로 닿을 듯이 가즈런히 찍으며 點이 둘일 경우에는 畵三分의 

- 되는 위치에 하나씩 찍는다. 

@終聲字쓰는法 

終聲字는 初聲字와 같이 쓰인다. 다만 初聲字보다는 약간 작게 쓴다. 

이러한 비례관계는 宮體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32 I 문화의뜰 



만의샤 

며
 녁 

동
 『
。유용산 자략에 자리 잡은 현재의 만의샤는 사호를 ‘뮤옹산 만의사(舞鳳냐」 萬짧춤)’ 라 하여 화성시 동탄연 중2라 140벤지 

에 자리하고 있으나, 온래는 슈원칸 동육연 만의리, 현새의 동란연 신리에 자리 장고 있었던 만의샤 고창을 옮겨온 것이다. 

원래의 만의샤논신라시내의 고창효만알려져 있을뽑창건 연대는알슈없으여 폐허가왼 옛 정터에 1312년(고려 층션왕 

따에 천래종 진규샤(£음宗 珍Ji후) 쥬지 혼가(잖其) 대션사가 중창하였다고 한다. 그 휴에 상장선공 스닝。l 。l 젤을 쥬관 

하연서 천래종의 슈행 도량으료상았고,1390년(고려 공양왕 2)에 신조내사에 의해 큰사찰효증건되었다.신조대샤는온 

래 천래종치얀산각럼사(짧林추)에 쥬석하였으여 성륨이 어젤고용앵하며 뛰어났다고 한다 1388년(고려 유왕l따에 이성 

계가위화도에서 회칸할때 흔역할을하였던 인연으효냐랴에서 공패흘흑사하고。}율러 만의사와二2곳노바를갤이 엽손 

에게 전하게 하여 오게 벤창하게 되었다.(화성시시샤편찬위원회,화성시사제2권 「충효예의 고장」 139쪽) 

--만의사 입구에 들어서자 

근사하게 지어진 별장 같은 
집들이 먼저 눈에 띈다 쩔션/ 

·여전히 물맛이 좋다는 현재의 ~~''. 
약수터는 멋있게(?) 변모해 
마치 동네 공원 약수터 같다 



임진왜란 당시 만의사어|서는 승병들이 훈련을 
하였는데 밥을 짓기 위한 쌀 씻는 물이 오산천 
까지 흘렀을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승 
병들이 있었는지 가히 짐작이 간다 

만의사에 있었다는 옛 동종이 무슨 연유로 현 

재의 위치인 수원시 화성 팔달문 문루에 걸리 
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의 만의사 종 
ζ뻐|는 새로 주조한 동종이 매달려 있을 뿐이 
다 

중려져슈지 
중리저슈지는 화성사 관내 쥬요 슈리시설 증 하냐였다고 한다. 샤진 왼쪽으효 골프장과 연결되어 있으여 열 

리 흔 건율이 표얀다. 온처에는 몇 개의 음석점만이 있다 농벤치 첼。l 라 그런지 율이 많이 빠져있는 모슴이다. 
만의사에서 그려 열지 않은 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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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한 얼상이 숨커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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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원삼(圓彩) 
Wonsarn, w。men’S COUil robe 

원삼은 왕실의 내명부(內命隔)와 사대부가 외명부(짜없렴) 

여성들의 예복 및 서민들의 혼례복으로 사용된 옷이다. 노 

의(露衣), 장삼(長.)과 같은 대쉬大빼류의 포가 원삼 한가 
지로 집약된 것으로, 선조 비 의인왕후의 [빈전혼전도감의 

궤]와 국밀q궁중발기]에는 ‘元f~ ‘이라 표기되고 있다 원삼 

은 앞깃이 둥근 데에서 온 명칭으로 옆이 터져 있는 것이 

특정이다 

이채휴 
1992 기능경기대회 한복부분 (은상) 

20 []4 2005 화성시 공예협회 부회장 

20J4 경기도 관광상품곰모전 (장려상) 

2004 경기 무형문화재 대축제 천연염색 (시연회) 

2CJ5 경기도 시민의날 천언염색 (시연회) 

자색단령 

해서 만들었으며 소재는 겉 

감은 자색 운문단, 안감은 

홍색 운문사로 하였다 홈질, 

공그르기, 온빅음질 등의 손 

바느질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단령의 특징은 깃에 실을 

넣지 않고 솜을 말아서 넣고 

끼워박는다 

Jasaekcla liye。ng, Men’S 。fficia l robe with a round collar 

조선시대 남자의 단령은 조선 말 고종대 관복 개혁 시기까 

지 조선시대 문무백관의 상복{常~ID으로 착용하였는데 광무 

4년(190(〕)에 단령을 앙복으로 바꾸면서 이후에는 신랑의 

혼례복으로만 전해지고 있다단령은 조선 초부터 관복의 용 

도로 사용되었으며, 단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종은 서 

민들의 단렁 착용을 제효념}였으나 흔례 때만은 착용을 허 

용하였다 

2007 한국 전통 한복 문호원 (장려상) 

2007 제주 특별 자치도 (예술전) 

2007 유희경 복식문화 연구원 무형문화 

(“전통 속 혼레복의 어제와 오늘” 전새 

2007 인천 ”세계의상 페스티벌” 참가 

2006 한국궁중복식 연구원( 수의사대부수의 ) (수료) 2007 제12회 온고을 전통 공예 전국대전 특선 

2006 단국대 평생교육원 전통복식 전문가 과정 (수료) 현) 이영자우리옷 (천연염색) 대표 

38 I 문화의뜰 2007 부천 한국 문앙 곰예전 (특선) 현) 복식문화연구원 유희경 박사 사사 

현) 서울 무형문화재 침선장 박선영 사사 



~ 

작품설명 

지승공예 질보매듭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 가는 과정 
이며 흐트러찌는 마음을 한올 한올 엮어 기물을 승화 
시켜가는 과정이다 

박영자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2회 입선 

한국 종이 공예 공모대전 특선, 입선 

인사동 인사아트 및 롯데 전시회 16회 

지승공예 (칠보 매듭 옹기)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한지(장판지)위에서 태어나 평생을 
한지(서잭)속에서 살다 결국 한지에 싸여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민족에게 한지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활 용뭄이였으며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온 자랑 스러운 문화유산인 한지률 이용하여 할머니 
할아버지, 물지개를 진 아낙네 등 여러 종류의 닥종이 인형 
을 만들어 집안을 장식할 수 있으며 생활 용품으로는 아주 
작은 소품 부터 크게는 잠농까지 못만드는 것이 없다 

작가초대석 I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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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맑품 요져l 
L. ‘’ 

제14호| 난파동요제가 6월 5일 수원대학교 벨칸토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내 12개 학교가 잠가 

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중간 중간 축하공연과 함께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금년부터 경기도 전체 

로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였으며, 영예의 대상은 안성 용머리초등학교가 수상을 하였다. 난따상엔 

봉담초등학교, 금상 수일초등학교, 은상 황곡초등학교, 동상 송원초등학교, 우수가창상 호f성금곡초등학 

교, 인기상 시곡초등학교, 지도자상은 용머리초등학교 박민선생님이 수상을 하였다. 

대상/용머리초등학교 

금상 /수일초등학교 

은상/황곡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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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머리초등학교 화성금곡초등학교 

호}C다j늬三하「 
。「-」u 「→← 효원초등학교 



권선초등학교 봉담초등학교 

송산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수일초등학교 시곡초등학교 

고색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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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효행문화제 
2008 정조효행문화제가 5월 3일과 11일 융릉과 건릉, 

용주사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3일(토)에는 융릉과 수원대학교 체육관에서 정조 

대왕의 孝 사상을 기리기 위한 ‘효’ 백일장, 홍재미술 

제 ‘효’ 서예휘호대회가 진행되었다. 

2천여 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대회에 참가하여 기량 

을 뽑낸 후, 융릉 · 건릉 정문 입구 특설무대가 설치된 

공연장에서 다g띤}고 흥겨운 공언을 즐겼다. 

특히 이 날 행사에서 무료로 만들어 제공한 솜사탕은 

함께 온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인기였다. 

또한 11일(일)에는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재현한 어가행 

렬이 효의 원찰 용주사부터 융릉 재실 앞까지 거행되 

었으며 어가행렬이 끝난 후 곧이어 건릉 산릉제례가 

진행되었다 

이 날 어가행렬에는 병점고등학교 학생과 해병대사령 

부 부대원들이 참여하여 정조대왕의 효심을 한 번 더 

되새기고 기리는 체험의 장이 되었다. 

@ 효백일장 홍재미술제융릉앞) 

@공연장모습 

@@어가행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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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적답사가 4월 11일 충남 서천군(저138차/칠새탐 

조대, 한산모시관, 문헌서원, 동백정)과 

5월 29일 충남 태안군(저139차/태안마애삼존불, 안먼도 

수목원, 산림박물관, 꽃지해변 내 할미할아비바우|)에서 

현지 문호f원과 문화유~해설사의 도움으로 진행되었 

다. 저139차 답사 시 태안군 주요 유적지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김좌진 생가를 방문하였다. 

문화유산방문교육 
금년부터 시작된 문화유산 방문교육 사업이 4월 12일 

청룡초등학교 학생 40여명이 용주사 답사를 시작으 

로 진행되었다. 정룡초등학교와는 틈새학교 협약식을 

맺어 매월 1호| 답사를 실시하며 문화원 방문교사를 

지원,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하 

였다 

4월 15일에는 삼괴중학교를 방문하여 지역사와 문화유 

산에 대해 강의를 하였으며, 5월 3일은 병점중학교를 

찾아 융릉 · 건릉과 용주사어| 관해 강의를 하였다. 방 

문교사의 자세한 설명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호때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시에 대한 자부 

심과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정룡초등학교(용주사 경L비 

@병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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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박사 

역사문화학교 
’ 심화반개강 

역사문화학교 심화반이 4월 4일부터 개강되었다 10개 

의 주제로 심화고f정을 개설하였으며 앞으로 11월 5일 

까지진행될예정이다 

정정남 박사의 전통건축(사찰건축 및 고건축)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김현정 교수의 불교문호K4강), 이상배 

교수의 영조 정조 시대사{4강), 이동근 박사의 화성시 

독립운동사{4강), 이희중 교수의 조선시대 왕릉의 저|도 

및 왕의 장례(3강), 김지영 박사의 현륭원원소도감의궤 

(1강), 용주사 답사{권중서 포교λ”’ 권오영 교수의 당성 
에 대해서(3강), 김용국 박사의 호}성의 민속(2강), 정갑 

식 박사의 호}석과 지총 및 공룡알화석지 강의와 답사 

(2강)가 있으며, 이융남 박사의 공룡(1강)에 대한 강의 

가진행된다 

현재 화성시 독립운동사까지 강의가 진행된 상태이다. 

2008년 제2·3차 이사회 
문호}원 이사회가 3월 13일(목) 및 5월 9일(금)에 본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저12차 이사회에서는 신임 임원에 대한 위촉매 전달식 

이 있었으며, 저13차 이사회에서는 임 · 회원 해외문화 

유적지탐방, 회원 승인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



--------------------------------------------------------------------------------------------------------------------

전통모내기재현행사 
우리 고유 전통방식의 모내기가 5월 24일(토) 비봉인 

공습지 주차장 앞 들판에서 재현되었다. 이에 앞서 지 

난 4월 20일 논에 볍씨를 파증하였고 한 달여 후인 이 

날 모를 손으로 직접 내는 체험행사와 더불어 진행되 

었다. 아침에 쩌 놀은 모를 지게에 옮겨와 논으로 던져 

놀고 두레놀이도 한판 신명나게 놀고 나서 참가자들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논으로 들어갔다. 

못줄을 따라서툴지만한손한손논에 모를심으며 

가끔 선창에 이어 소리도 따라 불러보는 체험가족은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다. 옛날 논두렁에서 먹던 새잠과 들밥을 먹으며 

재현하는 사람들은 항수에 젖었고 처음 경힘해보는 부 

모와 아이들은 마냥 신기해하며 즐거워했다. 

이 행사는 가을 벼 베기 체힘으로 이어지며 이곳에서 

산출되는 수확물은 의미 있게 시용될 계획이다. 

춘계석전대제 
5월 11일(일) 남y향교 춘계석전대제 남양동 소재 항 

교 내 대성전에서 거행되었다. 

공자를 중심으로 한 오성과 공문 10칠, 송조 6현, 한국 

18현의 위패를 모셔놀고, 매년 봄 · 가을의 2차례 문묘 

제흔k을 올리고 있다 전년도부터 앙력 5월 11일(공부자 

의 기일. 음력 4월 11일을 양역으로 환산)과 9월 28일 

(공부자의 탄일 음력 8월 27일을 앙력으로 환산)로 석 

전대제를 지내고 있다. 이번 춘계석전대제에는 화성문 

호띈 한상업 부원장이 참석하였다 

안곡서원 석전대제가 4월 10일(목) 오전 11시 서신먼 상 

안리 소재 안곡서원에서 거행되었다. 안곡서원은 도원 

제 박세희, 송촌 박세훈, 인제 흥섬으| 3인의 위매를 봉 

요「하고 매년 봄(음력 3월 5일)에 제흔k을 올리고 있다 

모내기(가족체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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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지킴이활동 
문호띈 소속 역사문호}지킴이들이 매월 두 차례 모임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 01들은 서로 공부한 내용을 발 

표하고 토론하는 실내모임과 함께 관내 · 외 문화유적 

지를 답사하며 학습 하고 있다. 

4월에는 청와대와 칠궁을 답사하였고, 5월에는 홍유릉 

을 답사하며 황제릉과 왕릉에 대한 비교 공부를 하였 

다. 

현재 문호떤 방문교사와 문화유H해설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우리 지역 역사와 문호f를 알리고 지키는 따 

수꾼역할을하고있다. 

댄스스포츠 라틴크리스탈 
문호f원 댄스스포츠 라틴크리스탈이 4월 20일(제5회 

인전|컵), 6월 7일(저11회 광명시장배)에 전국 프로 아 

마추어 학생 · 일반부 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에서 두 

대회 모두 영예로운 대상을 차지했다 매주 화 수 

금요일 수업 및 연습을 통해 실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라틴크리스탈은 전국 대회에도 출전하지만, 관내 여러 

행사에 찬조출연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에는 봉담 

읍에서 실시한 길거리 축제에 출언하여 많은 환호를 

받았다. 

요즈음은 차차차, 룸바, 자이브에 이어 탱고에 도전하 

고 있다. 중년의 여성, 그들의 열정이 아름답다. 



- - - 문화동감 | 김민훌(문회원 이새 

피가로의 결혼에서 

머1서1나운동으로 

「피가로의 결혼」 
같은 무대 예술인 언극을 하고 있는 나도 ”오페라”하면 랜지 저만치 떨어져 있는 색다른 사람들의 

귀족 예술처럼 느껴져 한 번도 발걸음을 주지 못했는데, 하물며 공연 예술과 접촉하기 힘든 우리 

화성시 주민들에게 이게 웬 7년 가뭄 끝에 비 소식처럼 반가운 일이란 말인가? 서둘러 인터넷을 검 

색해 우리 실버무지개 극단 단원들에게 설명해 줄 자료를 윷H가보았다. 

「아마더|우스」라는 영화로도 나왔던 모차르트의 천재성이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뉴욕타임지가 선정 

한 지난 1000년 동안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작곡으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선정하였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커진다. 짤막한 사전 지식으로 준비를 하고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찾은 벨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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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대극장! 

이런 완벽한 시설을 갖춘 무대가 우리 인근에 있었다니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부분 공연 예술이 그렇지만 첫 날 공연에 Cast 또한 학생 위주로 짜여 있어 그 수준이 과언 어느 

정도 일까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넘는 대장정으| 4막이 끝나고 커튼 콜의 박수 소 

리와 함성 속에서 나는 완전히 멍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인간의 목소리를 저렇게까지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 낸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소름이 끼칠 정도 

의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오페라’하면 왕실 귀족들의 사치품의 예술이라는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저 정도라면 마지막 날 공연 예정인 기라성 같은 교수들의 공연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나는 잠을 수 없는 조바심에 마지막 날 공언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과연 명성에 걸 맞는 관록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와 묵직한 중량감을 느낄 수 있었다. 



궁이 평을 한다면 첫날 공연에서는 힘과 때기 그리고 땀을 느낄 수 있었고, 마지막 공연에서는 안 

정감과 노련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같은 공연가로서의 아쉬움이라면 무대 장치의 허술함이다.(사실 무대 연출이나 배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관객이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늘 무대상의 좋은 점 보다는 결접만 찾게 되니 

까) 물론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다. 닉닉한 예산이라면 전문 무대 예술가들에게 의뢰하여 화려한 무 

대를 꾸밀 수도 있지만, 무료 공연의 한계일지도 모른다는 동병상린의 아픔을 느낀다. 하지만 ‘조금 

만 더 생각했다면 - ’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대 뒤쪽의 검은 커튼이 분위기를 짖부르고 있어 코메디 같은 재미있는 줄거리를 어둡게 만들었 

고, 흐린 조영으로 배우들의 의상마저 퇴색된 것처럼 보였으며, 4막의 정원 장면에서 의자를 이용 

한 장치는 정원이라기보다는 공동묘지에서 노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리고 뒷면에 계속 비추었 

던 비너스 신회{?)같은 슬라이드 영상은 극의 내용 중 어떤 효과를 노린 것인지, 생풍맞은 감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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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런 사소한 흘이야 어느 공연인들 없겠냐마는 이러한 대작을 여기 수원대학교에서 올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 공언을 위해 화성시에서 얼마간의 재정지원 

이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요즘 중앙에서 공연되는 어느 정도 이 

름 있는 뮤지컬 한편의 제작비가 수십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가능 

한 것일까? 단기간의 재임 중 성과를 보여야 하는 민선 시장과 의원들이 과연 문화예술의 지원에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Mecenat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예술의 경제적 취약성과 관중도 예술지원의 한계성을 극복해 기업과 문화예술을 접목시커 발 

전시키자는 운동이 메세나 운동이다. 

이 명칭의 유래는 로마정치가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가 문호뼈|술을 적극 지원하는 

정치를 펼친대서 그의 이름을 따온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군사적인 힘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던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그 힘의 공백 

을 경제력이 메우고 있으며, 또 다시 21세기의 정보화 사회가 전개되므로 해서 문호~;: I식 정보를 이 

용한 상품이 경제전쟁을 주도하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왔다. 이윤 추구만을 위한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위치한 지역 환경과의 적합성, 기업의 실제 모습과 이미지가 그 구성원인 사원과 소 

비자,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등 경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과제가 존재한다. 바로 이 점에서 기업의 사호|공헌 예술 문화 지원 등 새로운 경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기업과 시의 문화정책, 예술가의 창작 욕구들을 잘 조절하여 삼자가 모두 Win Win할 수 있 

는 사업을 변화히는 시대에 문호}원의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고 수준의 「피가로의 결혼」같은 오페라는 화성의 수원대학교에 가야만 볼 수 있다는 문화예술의 

호녕시가 되는 것은 나의 지나친 욕심일까? 

일회성 무대가 아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연되기를 바라며… 

사진제공 수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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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세미나 | 박흔R수원대 사학과교수) 

화성지역의 3·1운동과유적답사, 

종언록 

머리말: 연구의 활성화 방안 

1919년 국내에서 전개된 3· 1운동은 일반적으로 평화적인 만세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졌 

다. 그런데 화성지역의 경우 송산면에서의 일제 순사 처단을 시발로 하여 가열차고 공격적 

으로 진행됨으로써 3· 1운동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세적 특정은 

국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형태로 호F국에서는 경기도 안성 원곡 등지에서만 그러한 모습 

을찾을수있는특징적인것이라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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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의 공격적 성격은 이 지역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그만큼 심했음을 반증 

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서울과 인근한 이 지역은왕실 또는관청의 재산이 많았고 일제는 

이를 토지조사사업이란 명분 하에 수탈해 갔던 것이다. 또한 간척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의 노동력 착취 및 주민들에 대한 행패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결국 만세운동의 격렬 

함은 바로 농민들의 생존권투쟁에 기인한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민족의식의 고양을 들 

수 있다. 화성의 경우 유교적 바탕과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의 노력으로 다수 

의 대중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즉 화성지역의 만세운동은 다수의 주민들이 참 

여한 대표적인 민중적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운동에는 힘이 실렸으며 또한 파 

괴력 또한 컸던 것이다. 그 결과 일제는 운동영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자비한 만행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화성지역의 3· l운동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만세운동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는 자 

료들을 집대성한 화성지역 3· 1운동 자료집 하나 발간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세계적으로 

일제 만행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진 제암리학살사건 조차도 자료집이나 변변한 흐μ술연구서 

하나 없는 형편이다. 기념관의 경우도 세계적인 역사적 항쟁의 위상에는 걸맞지 않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근현대사 고등학생용 역사책에도 그 위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 

다. 뿐만아니라제암리에 대한사진의 경우도분명한고증 없이 실리고 있다. 

몇 년 전 1892년부터 1934년까지 42년간 호택 선교사로 활동했던 미국 북감리교의 아서 

노블 선교사의 부인 마티 윌콕스 노블 선교사가 당시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히 기 

록한 육필 일기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르면 3· 1운동 당시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 교회뿐만 

아니라수원지방 16개 미을과 5개 교회에서 일제에 의해 학살이 자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당 

시 알려진 29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살해됐지만 하세가와 총독이 직접 수습 

에 나서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2월 27일에는 1919 년 3· 1운동 당시 항쟁지였던 화성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 

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잔학성을 보여주는 미군 정보문서가 발굴됐다. 

이중 서울 및 지방 등 국내에서 일어난 일제 탄압 실상에 대한 보고서는 3· 1운동 당시 미 

국 중국주재 무관인 W.S. 드레스데일(Drysdale) 육군중령이 미국 워싱턴 군정보국에 보고 

한 문서다. 보고문에는 당시 일본의 고베 소재 대학교에서 일본 정부 고용인으로 일했던 이 

스터브룩(Estabrock)씨가 1919년 7월21일 작성한 ’조선에서의 일본의 잔학 행위들’이란 제 

목의 보고서가 첨부돼 있다. 14 건의 사례가 담긴 이 보고서에는 제암리 인근의 조그만 마 

을에서 70대 노파 부부가 보는 앞에서 세 아들과 세 손자를 일본군이 살해한 뒤 마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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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시신에 불을 지르게 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그 기록 내용은 ‘4월 중순 경 몇몇 군인들이 미을에 와서 남자들을 조사하겠다고 함. 노 

파의 세 아들과 세 손자가 줄에 묶임 군인들이 이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자, 이 노파는 무릎 

을 끓고 살려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목전에서 이들을 살해함. 가장 어린 막내 손자의 나이 

가 16세에 불과. 군인들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시체를 불태우도록 함’ 이다 

아울러 2007년에는 1919 년 3·1 독립운동 당시 시위 진압에 나선 일본군이 수원 제암리 

주민 약 30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을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공식 명칭은 ‘조선군’ ) 사령부 

가 조직적으로 은폐했음을 보여주는 당시 사령관의 일기가 발견됐다. 일기의 주인은 3·1 

운동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郞 . 1861∼1922) 대 

장. 이번에 발견된 15년분의 일기 등 사료 중에는 독립운동의 진압 실태와 민족운동가에 대 

한 회유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월 28일 보도했다. 우쓰 

노미야는 1918년 7월부터 1920년 8월까지 약 2년간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관을 지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화성지역 항일운동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발굴할 것이 많다고 생각 

된다. 앞으로 학계 및 화성에서는 선교사들의 만세운동 및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 일본외무 

성 등 일본에 있는 일본군의 동향 및 화성지역 3·1운동에 대한 보고, 3· l운동 직후 국내 

외 신문에 보도된 화성지역 3· 1운동에 대한보도 일본인 군사령관등 일본측 고위인사의 

회고록, 제암리 학살 군인들의 재판기록, 제암리 한인 학살의 주역 일본인 좌판, 친일파 조 

희창 등에 대한 일차자료 수집에 보다 힘을 기울여 화성지역 만세운동의 실체가 보다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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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일차적 사업으로 「화성지역 3 · 1운동 자료집」 「제암리학살사건 자료집」과 「제암리 

학살사건 연구」 등의 발간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화성지역 3 · 1운동사」, 

「화성지역 3·1운동 후손 증언록」 「화성지역 3 · 1운동 답사기」 「화성 3 · 1운동 사진 자료 

집」 등의 간행 역시 펼요하다. 이러한 자료적 토대와 연구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한국근현 

대사」 교과서 등 기존에 잘못 알려진 내용들에 대한 수정 요구 작업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화성 전 지역의 만세운동에 대한연구또한보다활발히 전개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 제암리를 비롯하여 고주리 수촌리 사강리 회수리 등 3 · 1운동 관련 모든 지역 

의 성역화 작업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도로망의 정비를 비롯하 

여 여러 일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지역의 공원명과 

도로명의 작명에 있어서 화성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시용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공원 및 기념관 등에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제작하여 전체적 

으로 전시함으로써 화성인들의 자부심과 정제성 고양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 

여 만이 화성지역의 3· 1운동의 전체상이 올바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며, 기념관 등도 산 

교육장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화성지역은 제암리뿐만 아니라 사강리, 

수촌리, 회수리 등여러 지역이 3· l운동의 성지와같은곳이므로전국적 규모의 3 · 1독립 

운동 기념관을 만들어 3· 1운동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의 위상정립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화성지역의 3· 1운동에 대한 연구와 연구성과 그리고 3 · 1운동 유적지 답사 

록과 증언록의 발간 펼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화성지역 3· 1운동의 전체상을 밝히는 단초를 

제시하고자한다. 

먼저 화성지역의 3·1운동의 연구현황을살펴보고 다음으로 3·1운동을화수리를중심 

으로 한 우정 장안지역 3 · l운동 사강을 중심으로 한 송산 서신 마도면의 3 · 1운동과 제 

암리, 고주리 참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답사 및 증언의 필요성을 제시 

하도록하겠다. 

1. 호}성지역으| 3.1운동 연구 

1) 희생중심의 연구-저|암리 수촌리 고주리 

3 · 1운동의 최대 피해지로서 국내외에가장널리 알려진 지역으로는화성시 제암리와수 

촌리를 들 수 있다. 이 지 역은 선교사들에 의하여 그 역사적 사실들이 해외로도 널리 알려져 

일본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이곳 제암리는 기독교 감리교신지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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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기독교의 항쟁지이자 순교지로서 널리 알려있다. 그 결과 제암 

리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주로 연구되었다 초창기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홍석 

창목시를 들 수 있다. 홍목사는 〈수원지방 3· 1운동사〉(왕도출판사, 1981)와 〈감리교회와 

독립운동〉(에이멘, 1998)를 통하여 화성 및 수원지역의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을 다루면서 

특히 제암리지역의 3· 1운동에 크게 주목하였다. 

김선진은 〈제암 고주리의 3· 1운동;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미래문화사, 1983)에 

서 제암리와 고주리 학살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김선진씨의 연구는 지금까지 기독 

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또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 

서 한 단계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선진씨의 연구를 통하여 고주리 학살 사건의 

상당부분이 알려지게 되어 일제의 잔악상을복원시키는데 기여 한것으로보인다. 

성주현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암리 학살사건을 다루고 있는 점에 일정한 한계를 느끼고 

문헌적인 자료를근거로 치밀하게 이에 대한재조명을시도하였다.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수원문화사연구,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이 그것이다. 

제암리사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는 이덕주목사의 <3. l운동과 제암리사건〉(한국 

기독교와 역사 7, 한국기독교역시-연구소, 1997, 3. 1운동과 제암리사건 특집)에 의해서 이 

루어졌다고평가할수있다. 

제암리학살사건에 대한 증언집으로는 전동례 할머니의 〈두렁바위에 흐르는 눈물〉(구술 

전동례, 편집 김원석, 뿌리감은 나무, 1981)을 들 수 있다. 일본측 및 서양측 문헌자료에 주 

로 의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구술사는 내면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제암리의 큰말, 넘말 곡구레미 등에는 학살당한 주민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 

다. 이들의 증언 또한 당시 집안의 내력, 집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예컨대 큰말에 안경순, 안상용의 후손 안용웅, 곡구레미에 김덕용손자 김명기, 넘말에 김정 

헌의 아들 김원돈, 안종락의 고손 안효남, 안정옥, 안종엽, 안명순, 안관순의 후손 등이 그들 

이다 이들에 따르면, 제암리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은 주로 현재 제암리로 알려진 마을의 맞 

은편에 있는 곡구레미 거주자들이었다. 안종락, 감덕용, 안정옥, 안종엽, 안명순, 안관순, 

김정헌, 안정옥, 안종엽, 안명순, 안관순 등이 그러하다, 

앞으로 제암리, 수촌리, 고주리 등에 대한 연구는 종교적인 시각을 벗어나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1910년대 이후 일본인의 발안지역 이 

주와 간척사업 등 이민사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검토 또한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발안일대에 이주한 일본인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와 촌락 

사, 이주사, 침략사 등 다%댄f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정, 장안, 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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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감 등지와의 연계성 또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강장, 오산장, 발안장 등 장시 

와의 연계성 등도 이울러 언급되어야 할 것이며 화성지역 전체 3· 1운동사 차원 및 전국적 

인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항쟁 중심의 연구-우정, 장안, 송산 

(1) 우정, ε언1 A l역 

우정, 장안지역의 3 · l운동에 대하여는 이정은이 〈화성군 우정면 장안면 3· 1운동〉(한국 

독립운동사연구 9, 독립기념관, 1995)에서 처음으로 이에 주목하였다. 이정은씨는 국사편 

찬위원회에서 새로이 공개한 심문자료(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 2이를 바탕으로 이 지 

역 만세운동을 새롭게 복원하여 개척적 연구를 이루었다. 이정은씨는 본고에서 장안 우정 

지역의 3·1운동의태동 전개 일제의대응과탄압등을갚이있게 검토하였다. 

박환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화성 화수리 3· l항쟁의 역사적 성격〉(경기도지역 3· 1운동 

의 특성과 성격, 수원대학교 동고학연구소 및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주최, 2003. 3)을 발표하 

였다 이 논고에서 회수리 항쟁의 역사적 의의는 3· 1운동 당시 일본 주재소를 파괴전소하 

고 순사를 처단한 국내 유일의 항쟁지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화수리항쟁은 모든 종교세력 

이 일치단결하여 이룬항쟁이라는특성 또한갖고 있다고주장하였다. 

또한 박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불탄 화수리의 모습, 회수리 주재소 평면도, 화수리 주 

재소 위치도, 우정면사무소, 장안면사무소 도면, 우정, 장안지역 항쟁도, 송산 사강지역 만 

세운동등도발굴하여 화성지역의 만세운동을보다생생히 복원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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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산, 서신지역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화성지역의 3 · l운동의 경우 

우정면, 장안면, 향남면 제암리 등이 부각된 나머지 화 

성시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고, 시발점 역할 

을 하였던 송산면에 대하여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못하 

는 우를 범 하였다. 그러나 사실 송산면지역의 만세운 

동의 경우 3월말 1천 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어난 대대적인 만세시위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 

라 일본 순사부장을 살해함으로써 평화적인 만세운동 

이 공격적인 성향을 지니는 단계의 운동으로서도 특별 

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송산면의 3· 1운동은 박환의 〈경기도 화성 송산지역 

의 3 1운동) (2002년 3월, 화성시주최 3·1운동 흐낼 

회의)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고에서 송산 

면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민족운동의 전통 3· 1운동의 

전개과정, 주요구성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구성 

원에서는 학력, 연령, 재산정도, 생활 상태, 종교 등에 

대하여도 밝혀 보았다. 아울러 일본의 탄압과 송산면 

3· 1운동의 역사적 위상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이 지 

역의 3· 1운동사를체계화하고자하였다. 

한편 정수억은 〈화성 서신지역사연구 근대 민족운 

동과 관련하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 

논문, 2003년 6월)에서 송산면과 접해 있는 서신지역 

의 3 · 1운동, 피해상황과 복구,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특히 3· 1운동관련 후손들을 면담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지역사 연구를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 

하였다. 정수억씨는 본고에서 서신지역의 3· 1운동은 

상안리 이원행, 전곡리 홍성휴, 이재향 그리고 송교리 

홍대규 등 유교적 지식인들이 3 · 1운동을 적극 주도하 

였다고밝히고있다. 

앞으로 송산, 우정, 장안 등 제암리 이외의 지역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최근 발행된 



노블 감리사 부인인 마티 월콕스 노블의 현장 기록인 〈삼일운동 그날의 기록〉(기독교대한 

감리회 서울연회본부, 2001)에 따르면, 송산면 사강리에서 39명이 총살되었고, 326채의 

가옥이 불타 1,600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16개 마을에서 학살이 

자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원지방내 또는다른 5개처 교회가회를당했다고보고하고 있 

는것이다. 

2. 송산 서신 마도먼 주민들의 항쟁 -사강을 중심으로 한 3· 1운동의 역사적 성격 

첫째, 송산을 중심으로 한 3· 1운동은 오늘날 화성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개된 만세운 

동이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리적 격리성 등으로 인하여 우정면, 장 

안면, 팔탄면, 향남면등의 만세운동에는직접적인 영향을끼치지는못한것으로사료된다. 

둘째,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은 서울에서 있었던 고종의 국장에 참여한 홍효선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인다. 이울러 매일신보 등을 통하여 만세운동 사실을 알았던 홍면옥, 홍준 

옥, 문상익 등이 적극 참여하였으며, 중송리의 이규선, 마산리의 예종규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일제에 의하여 형벌을 받았던 홍변옥은 더욱 적극적인 저항을 보인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홍면옥이 실제 이상으로 중심인물로서 주로 부각된 측면이 있 

다. 당시 체포되지 않은 홍효선, 예종규, 이규선 등의 인물에도 비중을 두어야 할듯하다. 

셋째,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은 송산 사강지역을 중심으로 발발하였으나 그 인근의 서신, 

마도등 여러 지역의 마을주민들이 총체적으로참여한만세운동이라도할수 있다. 그러므 

로 일제는 송산면뿐만 아니라 서신 마도지역의 마을까지 불지르고 사람들을 검거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은 사강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배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은 지식인과 특히 농민주도의 운동으로서 폭력성을 띤 특정을 

갖고 있다. 일본 순사부장의 처단은 그 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우정면 

회수리에서도 주재소 전소 및 일본 순사의 처단이 있었다 

다섯째, 우정면, 장안면 등과 같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통이란 특성을 보이 

고 있다. 송산면은 마산포 등 중요한 항구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 송산, 서신, 마도 등 여러 

지역이 바다와 접해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송산지역의 경우 인천 안산 등지보다는 수원지 

역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이 지역에 대한탄압역시 남양주재소, 수원경찰서 등이중 

심이되고있다. 

여섯째. 경제적으로는 부농, 중농, 자작 및 소작농 등 다Oef한 계층이, 연령별로는 10대부 

터 50대까지, 학력으로는 한문, 신학문, 문맹 등 다OJ"한 계층이 참여한 만세운동이라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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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송산 일대의 전 주민이 참여한 만세 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송산지역의 만세운동에서는 종교적인 특색을 크게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우정, 

장안 등지가 기독교, 천도교 등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당시 

송산지역은기독교, 천도교의 전도와포교가활발하지 못한상태였다. 

3. 우정 E연f지역 주민들의 항쟁-화수리 3· 1운동의 역사적 성격 

첫째 화수리 항쟁은 3· 1운동 당시 일본 주재소를 파괴전소하고 순시를 처단한 국내 유 

일의 항쟁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19년 국내에서 만세운동의 활발히 전개되었다. 일본 

측의 〈〈조선소요사건총계일람표〉〉에 따르면 만세지역은총 618개 지역이며 그 중 경기도 

는 143개 지역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소요회수는 폭력적인 경우가 

총 332건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76건으로, 비폭력의 경우 516건 가운데 경기도는 149건으 

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소요인원의 경우 총 587, 641명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169, 300명으로 제일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일본측의 피해이다. 군대의 경우 총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헌병 

이 경우 6명 사망(평남), 8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경찰의 경우 2명 사망(경기 

도), 6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사망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 

지역으로 우정면 회수리와 송산면 사강리가 바로 그곳이다. 따라서 화성지역의 경우 남한 

지역에서 가장 격렬한 항일운동 시위가 있던 곳으로 판단된다. 

그 가운데 우정면 회수리의 경우 일본 순시를 처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경찰서 주재 

소를 방화한 유일한 곳으로 특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3· 1운동 시 4월 25일까지 일본측 

통계에 따르면, 楊平, 廣州, 塊山, l或安, 南海 등 5개 군청의 유리창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면사무소 47개소가 파괴 방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 전부 파괴된 곳은 

19개소이며, 방화는 5곳, 기타는 서까래와 기둥만 남겼을 뿐, 전부 파괴되고 서류와 기물도 

많이 소실되었다. 아울러 일부 파괴된 곳은 28개소라고 밝히고 있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서의 경우 45개소인데, 경찰서 4곳, 경찰관 주재소 29, 헌병 분대1, 

헌병분대 분견소 1, 헌병분견 주재소 10 곳 등이다. 피해상황을 보면 전부 파괴된 곳 16개 

소, 방하는 1곳이며, 기타는 건물, 기물, 서류 전부가 파괴되고 훼손되었다. 일부 파괴는 29 

개소이며, 투석 등에 의해 창유리 벽 등을 파괴하였다. 

둘째, 우정 장안 전 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모두 참여한 만세운동이라는 특정을 갖고 있 

다. 당시 우정 장안 지역의 경우 2천 4백여호이다. 그런데 참여인원은 약간씩 차이는 보이 

고 있으나 약 2500여명의 참여기록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회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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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은 우정 장안의 전 주민이 참여한 대표적인 

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석포리, 

주곡리, 수촌리 등의 주민들의 중심세력을 형성하 

였다. 

셋째, 화수리항쟁은 모든종교세력이 일치단결 

하여 이룬 항쟁이라는 특성 또한 갖고 있다. 석포 

리, 주곡리 등의 유교, 수촌리의 천도교와 기독교, 

장안리의 일부 천주교 세력 등 다양한 종교세력이 

연합한 변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만세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자신의 신앙체계보다도 

항일이라는 측면에 보다 주안점을 둔 특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종교적인 

성향으로 분류하여 3· 1운동을 해석히는 것은 문 

제가있다고생각된다. 

넷째. 투쟁노선에 있어서 공격적인 노선을 지향 

하고 있다는 특정을 보여주고 있다. 3· 1운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화적인 만세시위를 연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성지역의 경우 3월 29일 

송산면에서도 노구찌 순시를 처단하였으며 화수리에서도 역시 가와바다순사를 무력으로 

처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 형태는 만주 러시아지역 무장 투쟁노선과 맥을 같이하 

는것이라고할수있다. 

다섯째, 만세운동 참여 배경이 화수리 주재소의 탄압, 면사무소의 탄압 등 현실적인 문제 

와 직결되어 있다. 특별히는 이 지역이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간사지 매립에 인력이 동 

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일본인들에 의한 사적인 개간 및 간척 사업들이 빈번하게 이루 

어졌던 것이다. 이점이 결국 주민들에게 큰불만으로 작용하였으며, 석포리, 수촌리 등의 사 

람들이 주로 참여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 석포리 주곡리 구술원 일대의 일본인에 

의한 간척사업, 수촌리 방축동 등지의 간척사업은 주민들에게 큰불만을 야기 시킨 것 같다 

4. 향남 팔탄 양감주민의 항쟁-제암리 고주리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연구방향 

제암리 학살사건은 3· 1운동 당시 한민족의 저항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사례 

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점은 앞으로 보다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울러 화성의 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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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개되었던 만행에도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일제는 장안면 수촌리, 우정면 화수리, 송 

산면 등 화성의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주민들을 

살상하는 한편 집들을 전소시켰던 것이다. 화성지 

역의 전체적인 피해사례와 더불어 제암리사건이 

언급될 때 보다 입체적으로 만행의 실체가 복원될 

수있을것이다. 

둘째, 제암리 학살사건은 국내외에서 전개된 

다른 피해사례와도 연관 지어 검토될 필요가 있 

다. 1919년 중국 길림성 용정지역의 장암동 참변, 

1920년 만주지역에서 전개되었던 경신참변, 러시 

아 연해주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신한촌 참변 등은 

해외에서 일제가자행한대표적인사례들이다. 이 

들과의 연관 속에서 언급될 때 일제의 탄압의 실 

상이 보다 총체적으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암리 사건의 경우 그 대표성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자료의 수집이나 연구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입장에 따라 

달리 서술된 증언내용의 차이와 종교적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입장의 차이 등은 이 분야 연구를 더 

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극복되어 나가야할 부분들이 아닌가 한다. 

넷째, 제암리 학살사건은 제암리와 고주리지역의 항일운동에 대한 일제의 철저한 보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결국 제암리와 고주리 주민들이 일 

제에 강력히 저항하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제암 

리와 고주리지역의 한인희생과 더불어 주민들의 민족의식의 형성과정과 민족운동에 대하 

여도 초점을 맞추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제암리 학살사건의 전체적 

인 모습이 올바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발안지역의 3· 1운동에 대한 보다 갚은 

연구가 기대된다. 이 만세운동에는 향남면, 팔탄면, 양감면 등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발안의 3· 1운동은제암리학살사건과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중요한사건이다. 특히 3 

월 31일 만세시위의 경우 1천 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정근의사 등 순국 

한 인물도 있다 이 점은 발안지역의 만세운동의 규모와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 

다. 발안지역 만세운동의 경우 발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간척사업의 추진, 금융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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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출 등 일본인의 진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발안에 진출한 일본 

인 및 수원지역에 진출한 일본인 및 일본거류민단, 재호t군인회 등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 

져야할것이다. 

5. 호}성 3· 1운동 유적지 답사록 및 증언록 작성의 필요성 

화성지역은 최근 급속도로 개발의 길을 걷고 있다. 그 결과 독립운동의 사적지들도 파괴 

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촌리지역 만세운동의 상정인 개죽산 인근의 경우도 

공단이 들어서고 있다. 화성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찍이 화성시 3· 1운동 유적 

지 실태조사를 한바 있다. 그러나 유적지 조사만으로는 3· 1운동의 현장을 생생히 보존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답사를 통하여 보다 생생한 기록들을 남겨 두어야 한다. 유적 

지 답사록의 펼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화성지역의 3· 1운동연구에 있어서 구술자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술자 

료는 문헌자료에 보이지 않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 

제측 기록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논리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와 관련되는 구술사자료로는 대표적으로 전동례할머니의 증언집인 「두렁바위에 흐르 

는 눈물」(뿌리깊은 나무, 1981)과 김선진의 저서인 「제암 고주리의 3· 1운동」(미래문화사, 

1983)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제암리 학살사건시 순국한 안진순의 부인 전동례 할머니의 

사건에 대한 생생한 증언록이다. 제암리 학살에 대하여는 언더우드 등 선교사 기록, 외국기 

자들의 기록, 당시 생존한한젊은이의 기록등여러 기록이 있으나전통례의 증언은남편을 

잃은부인의 입장에서 집안내력등보다구체적인사실들을전해주고있는장점이 있다 다 

만 1970년대 이루어진 증언이라는 단점이 있다. 

한편 화성지역의 3· l운동을 올바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증언이 필 

요하다. 화성시송산면의경우 문상익 홍면옥 흥관후등여러지사들의후손들이살고있 

다. 이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당시 집안 형편, 가계, 재산정도, 친인척 관계, 신분 등 보다 다 

OJ한내용에 접근할수 있다. 또한제암리의 경우 김덕용의 손자 김명기 , 김정헌의 아들김 

원돈, 안경순 안상용의 후손 안용웅 등이 거주하고 있다. 우정면의 경우 김종학의 손자 김영 

설, 김연방의 손자 김진세, 장안면의 경우 양순서 손자 양창록, 차병한의 손자 차진갑, 백낙 

열의 손자 백영기, 백순익의 아들 백상기, 김응식의 손자 김재영 등이, 팔탄면에는 김세열의 

손자 김종택이 살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r화성 3· 1운동 증언자료집」의 간행을 기대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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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점중학교 1학년 9반 30번 

향토연구반에 방문교사선생넘 o] 들어오셨다 

방운교사와수엽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조금 어색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러 차츰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다 역사에 대해 지삭 

。 1 없는 냐는 선생넙(방운)이 하시는 말이 쉽지 만은 않았다 

조곰씩 지나니까 아는 것이 많아져 대당하기도, 듣7]도 채미있었다 수업을 

듣고나니 융 · 건릉에 대한지식도 많아진 것 같다 

먼저 용주사의유래에 대해서 배웠다 

용주사의 o]름은 정조가꿈속에서 용이 여의주를물고하늘로 올라간꽁을꾸 

어 이픔이붙여졌다 

합장릉이란 왕과 왕님 l가 같이 움힌 무덩이라 한다 

융 · 건릉은 융릉과 건릉이 있다 

융릉은 정조으1 아버지 사도세 ;i.}와 혜경뭉 홍씨가 묻힌 곳이고 건릉은 정조와 

효의선왕후가뭉힌 곳이다 

용주사는 효의 근본 사찰01 c. f고 한다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의 원찰 

용주사엔 삼문이 있다 삽운은 절의 첫 입구의 일주문을 치나 독특한 행태의 

두 번쩨 관운인 삼운은 좌우어l 출행량을 지니고 맞배 지방이고 사원 · 사당에만 

있다 

선생님은 컴퓨터 영상, 칠포써1 그림, 석 접 써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빠르고 

귀에 잘들어왔던 것 같다 

처음에는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엽이 채비있어 셨다 

다음에도 방문교사 수엽을 했으면 좋겠다 



소으하 
'- '- c그 

병점중학교 1학년 9반 28번 

우리 학교에 계시던 선생넘이 아니라 다론 곳에 

서 오신 분이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조금씩 불펜하치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번 

에 방운을 해 주선 선생넘께서는 우러들에게 거 c,]낌 

없이 대해 주시고 절운 하나하나헤 친절하게 대담해 주셨7] 때문헤 오늘 처음 

만나 선생넘 o]시지만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수엽 중간 중간에 채미있는 유래라든지 이야카를 해 주셨키 때문에 우리 

가 수업에 더욱 집중하고 흥비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융릉·건릉에대하여 

융릉은 장조(추존)와 현갱의황후으l 릉o]고 건릉은 정조(22대)대왕과효의 선 

황후의 합장릉이다 무덤의 종류에는단릉, 합장릉1 동원 이강릉 1 삼연릉o] 있는 

데 단릉은 가장 7]본적인릉으로 한곡%써 한봉분만 있는형태이다 

합장릉은 하나의 능에 두 분이 있고, 동원 이강릉은 정자각 하나어) 사초지가 

두개이고능도두개다 삼연릉은한곡장안에능o] 나란히 3개가있다 

융릉 · 건릉 입구의 문이 왜 빨간색일까2 여l로부터 빨간색이 악귀를쫓는 색 

이기 때문이란다 

용주사에 대하여 

용주사는 신라 운성왕 16년(854)에 창건왼 갈양사 엣 터어1 지어셨으며 사 

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의 원찰로 효의 근본사찰이다 

제22대 왕인 정조대왕이 끔을 꾸었는데 그 끔o] 용이 여의주흘 물고 승천하 

는꽁이어서 철의 이릎을용주사라고 지었다고한다 

상운에 대하여 

절의 첫 입구의 일주문을 지나독특한 행태의 두 번쩨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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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쓸 
- - - 이 한권의 책 | 유교, 아시아의 힘 • 

--
유교는아시아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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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명의 핵심인 유교를 

오늘의 자산으로 되살린다 

이 책은 KBS방송 다큐멘터리팀 인 

사이트아시아 제작자와 전문 연구자 

들이 합작으로 동양사상-그중에서도 

유교 문제에 파고들어 내놓은 고도의 

지적 성과물이다 작년 5월, 3회에 걸 

친 방영을 위해 1년 반의 제작기간 동 

안유교, 중국, 일본, 한국역사등각 

분야의 전문기들이 참여해 2,500여 년 

유교 역사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타이완 등에 이르는 유교문명권 지 

역에 대한 방대한 자료조사와 토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러티브를 구성해 갔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발굴과 자료축적이 이루어졌으며 책은 이를 옹전하게 담아내고 있 

다. 

책은 시간 매체이자 영상 매체인 1V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상세한 정보와 갚이 있 

는해설을담고 있을뿐만아니라시청자들에게 방송과동시에 책을볼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번 작업은 한번 전파를 타고 흘러버리면 그만이었던 방송 매체 



공자상 

가 고급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정체성을 출판을 통해 형성해가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 

로높이 평가받을만하다. 

세계의 석학들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 가 될 것이라 예측했으며, 유교야말로 

인류를 이꿀어갈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접하면서 우리나리를 비롯한 아시이를 지배해옹 유교가 부끄럽고 버려야 할 

시대착오적 사상이 아닌 탐구하고 궁구해 재발견해야 할 인류의 유산일지도 모른다 

는 생각에서부터 ‘유교 2500년의 여행’ 은 시작되었다. 

2,500여 년을 이어온 문명의 토대로서 유교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현대적 의미로 

서의 고찰은크게 네 가지 태마로나누어 다각적인 접근을시도하였다. 

첫째는 仁, 즉 인간의 길로서 ‘유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을 가장 중요 

하게여겼는까, 

둘째는 義, 경제의 길로서 ‘유교는 경제를 어떻게 보았고, 경제를 추구함에 있어 

무엇을가장중시했는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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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禮, 관계의 길로서 ‘유교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이 갈등과 증오 없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 

는개, 

넷째는 智, 공부의 길로서 ‘유교는 

배웅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으 

며, 그현재적 의미는무엇인캐 였다. 

‘인의예지’ 로 상징되는 유교의 핵 

심 가치들의 창조적 재해석 · 재탄생 

가능성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아시 

아적 가치의 재발견과 이를 화해와 

번영으로 이꿀 공통의 중심 가치로서 

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형이상 

학적이고 관념적인 관점에서의 어려 

운 유교가 아닌 아시아인들의 실제적 

삶속에 살아 숨 쉬는 유교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통해 어렵고 딱딱하며 추상적인 것 

으로만 여겨지던 유교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우리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대응한다면 현대문명을 이꿀어갈 충분한 힘을 지닌 가치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탐구는 유교를 재조명하고,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하며, 

재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영찬 조지메이슨대학교 비교종교학과 교수는 “이 책은 단순히 유교의 가치관을 

현대 생활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가치로서의 



현대 교육의 새로운 대안 논어수업. 현재 북경에는 논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100여 개가 넘는다 

-·* 청.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 평가하였다. --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제계 경제에서 가장 활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다름 아닌 동아시아다. 이 책은 한 · 중 · 일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기적적인 경제 발 

전의 원동력을 유교 문화에서 찾고 있다. 실리를 추구함에 있어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의義의 정신이 바로 성공코드였던 젓이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세계적인 CEO들 역시 유교의 인본주의적 경영체계에 주목하고 있 

다. 변화된 세계와 경제에 조응하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빚어낼 수 있는 저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유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라고 이 책을 추 

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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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의 이치는 땅을 인간의 어머니로 간주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전통적인 풍수에선 

땅에 인간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곧 생명체와 관련되어 있다. 예로 

부터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지모신(地母神)이 숭상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땅에 생명력을 부여한 풍수의 목적은 땅이 지닌 모성의 영향력과 인간 사이의 상관성을 

찾아내는것이라고할수있다 즉땅과인간이 감응(感應)하는기(氣)의 흐름이 인긴의 길흉 

(吉~)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기의 

흐름을 찾아내야만 한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꿈으로써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는 흉한 기 

는모두물리치고, 좋은기를순환시켜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지혜가바로풍수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풍수의 개념은 웰빙 시대에 발맞추어 최근 부쩍 참선(參彈), 단전호흡, 뇌호흡 등 

기(氣)와관련된 것들에 대한사람들의 관심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사실 기는오래 전부 

터 우리 주변에 있었다. 실제 사람들은알게 모르게 기의 영향권에서 기의 지배를받으며 살 

고 있다. ‘기분이 나쁘다’ , ‘기운이 없다’ , ‘기가빠졌다 ‘기력이 쇠하다’ , ‘기가막힌다’, 

‘생기가 없다’ 등 일상생활에서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기’ 라는 말을 많이 시용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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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적 기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 

기는 인간의 성격과 재능, 행동 양식 등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영혼은 

수태의 순간 자궁 속으로 들어가 태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 태아의 봄속을 흐르는 기는 

아이의 성격과 지능, 성장과 습성, 정신 상태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수만큼이나 다%댄f 형태로 나타난다. 풍수와 

관련된 기의 영향력을 예로 들어보자. 

현대 과학으로 의문이 풀리지 않는 ‘쌍둥이 마을’ 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전남 여천군 

의 자연 부락으로 전체 75기구 중 357]구에서 38쌍의 쌍퉁이를 낳아, 세계에서도 그 유례 

를 찾아보기 힘든 ‘쌍퉁이 다출산’ 의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마을이다. 

서울의 한 의대에서 다각적인 조시를 실시한 뒤 마을의 우물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 

는데, 75가구 중 35가구만 ‘쌍퉁이 출산’ 이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푸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 

다. 그렇지만 ‘쌍퉁이 마을’ 의 의문은 풍수적으로 접근할 때 간단하게 풀린다. 쌍퉁이를 낳 

은 35가구의 부엌들이 한결같이 쌍태산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인들이 일을 많이 하 

는 장소의 방향이 일치하면서, 무려 35기구에서 쌍둥이를 상징하는 쌍태산의 기를 받아 쌍 

퉁이를 낳았다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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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풍수와신비는 자연과 인간의기운이 유기적인 상관성을 가질 때 그에 합당한 

기운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기운이 나타나는 방법과 모습은 상황에 따라 조 

금씩 차이가 난다. 그런 이유에서 필자의 판단으로 경기도 화성은 풍수적으로 주목되는 지 

역이라고할수있다. 

조선시대 풍수지리서인 「택리지』에 의하면 수원(정조가 화성을 축성하기 이전 화성군의 

이름)은 예로부터 농 · 상엽의 발달과 물자 교역이 활발했던 곳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 

다 또한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펼친 정조 임금은 임금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아버지인사도세자의 무텀을옮길 것을계획했으며 그장소가바로화성(華빼이었다 

풍수적으로 훌륭한 길지인데도 아직 화성이 꽃을 피우지 못한 이유는,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되면서 풍수적으로 음(陰)의 기운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음양은 교차되므 

로, 음의 기운이 물러가는 동시에 양(陽)의 기운이 성대하게 살아나면서 ‘꽃의 고을’ 이라는 

‘화성’ 의 이름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찬란한 꽂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 

정조 임금의 효성 지극한 마음으로 기록한 “사람이 원하는 일은 하늘이 들어주는 것이다” 

는글귀처럼, 화성의 기운은곧히늘을감복시킬 것이다. 

필자|이상인 

홍익대 진축학과와 방송대 국어국문학괴를 졸업했g며 원광대학교 동앙학대학원 풍수학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항 

신문에 풍수 인테리어들 연재한 것을 비록하여 다앙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풍수 인테리어를 강연하였으며, 현재 레이디 

경항, 경향신문 등에서 풍수와 운세 칼럼니스트로 활얀 중0 1다 

저서로는 r이상인의 다시 쓰는 토정비결」, r여성을 위한 토정비걸」j r이상인의 운영예언서」, 「행운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등 

이있다 

76 I 문화의뜰 



문화원회비및후원금을 
회원회비 납부현황 | 

내주신분께 감사 E립니다. 

임원회비 

오보환 400,000원 j]_~。꺼λ「j 400,000원 

차진규 400,000원 권인호 400,000원 

회원회비 

김용혁 120 ,000원 송수덕 80,000원 이정자 20,000원 

김철중 120,000원 ~그κ C겨〉? E므l 60000원 임동규 20000원 

김형중 120,000원 이득림 60000원 정찬원 20,000원 

박중서 120,000원 자。서「흐ι 60,00〔)원 채영희 20,000원 

성둘자 120,000원 이정구 50000원 최경순 20,000원 

오준환 120,000원 박종유 40,000원 최서열 20,000월 

이도형 120,000원 권태경 30,000원 최영화 20,000원 

이승용 120 000원 ?그l。 L」I~나느- 30,000원 최정자 20,000원 

이지영 120,000원 남관우 30,000원 최한신 20,000원 

장대천 120,000원 박광현 30,000원 이태규 20,000원 

김은자 120,000원 신완교 30,000원 박금준 20,000원 

백기업 100,000원 윤현자 30,000원 김언순 10,000원 

권태석 90000원 임명기 30,000원 김용환 10,000원 

김금자 90,000원 김효숙 30,000원 신진우 10000원 

김영숙 90,000원 박귀영 30000원 안미경 10,000원 

김지봉 90,000원 서애단 30,000원 이진환 10,000원 

류재호 90,000원 고영익 20,000원 이춘우 10,000원 

유귀녀 90,000원 박계원 20,000원 정애경 10,000원 

이수연 90,000원 님-fA 〈그k ~ 20,000원 정진현 10,000원 

초|영구 90,000원 이말순 20,000원 최석근 10,000원 

한정부 90000원 이선숙 20,000원 

김월규 80,000월 이옥희 20 ,000원 

-등I닫 i그l그[그 

이상만 1구좌 김재문 5구좌 

흥은수 10구좌 창커뮤니케이션 30구좌 

정인자 10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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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l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우 445-밍1 경기도 화성시 필탄연 구장리 1빠4 
TEL 잉1-366-3630∼1 FAX 031-3'옳-3632 

www.hstree.org 

H춤代를 향한 이유 있는 投資!!
“인재육성 호}성시” 

확성시인재육성재단이 어려분의 이유 있는 투작를 도와드립니다! 

- 잘 키운 인재 한명이 세계를 이끌어 갑니다! 

- 우리 화성시어|도 될성부른 떡잎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인재 며ta 없똥를 만나보세요! 

- 리스크가 적고 회수율이 높은 이유 있는 투재 

- 화성A材에게 투자하세요|| 

위 학생들운화성시 장학관 171생들입니다 

‘사막의 마법사 로 물리는 지도자‘ 두바이의 기적을 창조한 셰이크 모하메드(UAE 부통령 검 총래 

‘우리는사람을기르기 위해 지식 기술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발전을이뤄나갈계획입니다 

지금세계는U또의 존재감을확실히 느끼고있어요 세계의 국제기구들은회의를얼어, 우리가진행하는개혁과발전올 

주제로토론하고있습니다 우리가인재를길러내는방삭글로벌플레이어가되려는추진력에 대해 얘기하고있다는밀이죠 

우리는기업들이 활약할수있는사업 환경에서 ¢+른나라보태경쟁 우위를갖고있기 때문에 

전세계 인재와자본이 몰려올수밖에 없습니다-

- 그는 빙한 직전 요르단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중동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100억달레약 9조.3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겠다’ 고 올f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우니1의 수~넌 카우손미쐐인새 

훌월물윌파L넉i휴휴혐Q:::J 호}성시인재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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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5,000원도 못되는 건강보험(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에 갈 수 없는 이 
웃이있습니다. 

한사람이 한달에 한번 천사친구에 전화를 주시면 1년에 5명의 어려운 이웃이 정성적인 

의료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창고 같은 잡에서 정신장애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중학교 1학년 소녀가 있습 
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해 교회나 마을 회관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사람이 한달에 한번 천사친구에 전화를 해주시면 한가정의 어려운 이웃이 따뭇한 겨 

울을보낼수있습니다. 

버려진 펴l가에서, 지병으로거동조차못하는아빠와엄마, 그리고 7남매가방한칸 
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잠을 청히는 이웃이 있습니다. 

백사람이 한달에 한번 천사친구에 전화를 해주시면 열명의 난치병 환우에게 희망을 줄 ’ 
수있습니다. 

-、께 잘 λ}는 세상’ 그 속에 우린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一‘,、.‘

한 사람이 열 걸음을 옮기는 것보다도, 

우리 화성시 시민 모두가 한걸음씩만 

삐 

같이 한다면 40만 걸음을 펠 수 있습니다. 



화성문화원은 우리 생활 속의 문화를 
사랑으로 가꾸어 가는 곳입니다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이 되시먼 

회원가입방법 

화성문호변에서 하는일 

화성문화원의 활동에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뭇을 전합니다. 문화의 뜰은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문화의 마당입니다. 회비는 월 

10,000원(1구좌)이며 이회비는 내고장 화성의 문화발전에 쓰여집 

니다. 

문회원의 각종 간행물을 우선 받아 볼 수 있으며 전시회 및 각종 행 

사시 우선 초대됩니다. 또한문화원 보유자료를 열람 및 활용할수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화성문화원 사무국으로 직접 내원하시거나 아래 온라 

인 계좌로 송금하시고 본원으로 인적사항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농협 :170817-51-008268 
(예금주: 화성문화원)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쐐관한자료의수집 ·보존및보급 

5. 지역전통문화에 관한사회교육활동 

6.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7. 지역환경보존등지역사회발전을위한문화활동 

8. 기타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수 있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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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생각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성공비즈니스를둡기 위해우리는존재합니다! 

고객의 ‘니드(need)' 에 부합하는 편집회사 창커뮤니케이션. 

고객의 말씀에 가장 알맞는 모습을 찾을 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성을 다하고,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금쪽같이 여기겠습니다. 

모든 낭비요소를 완전 제거하여 고객중심의 

단순하고 강력한 프로세스를 구축 

고객이익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 고객감동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개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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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체제개편 백서 

---
서울시의회 수도이전 반대 백서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표준 매뉴얼 

爛

동원개발 30년사 &JM 30년사 서울대화학과 60년사 서울대 외교학과 50년사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205-7 서림빌딩 901호 전화 02)333-1967 팩스 02)333-1961 www.hichang.co.kr 창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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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FP지점 
경기도 화성시 항남연 명리 81-70 중앙빌딩 4흥 
TEL:‘ 031) 354경흉 I FAX : 031) 354동없6 

H.P : o10-zπ~7000 

Financial Planner 우 호 철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2004년 고객만족경영 

5년연속 大賞 명예의 전당 헌정 
교보생명 CALL센터 1588-1001 

I 교보생명은 고객이 소중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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